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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포함 경기도민에 2월 초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의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이 오는 2월 11일 설연휴 전에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월 11일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

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

고하겠다”고 밝히며 화답했다.

방법만 결정이 되지 않았을 뿐 외국인

을 포함한 전체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결정

된 것이다.  

11일 오후 2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

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

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제2차 재난기본

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장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

양책으로 ‘2차 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속 

지급을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지급

된 1차 재난기본소득 수준으로, 도민 1인

당 10만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지급 때와 같이 지급일로부터 3개

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경기지역화폐 카

드와 신용카드를 통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1차 때는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

주여성 10만명에게만 지급했지만, 2차 때

는 도내 모든 등록외국인 48만명도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 외국인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는 지난해 11월 서울

시와 경기도에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

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이 배제

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한편 2차 재난기본소득 약 1

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은 지방채 발

행 없이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

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과 11

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중국어 18면, 베트남어 29면, 러시아

어 25면, 업데이트 번역기사는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참고)       송하성 기자

“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으로 행복한 미래 설계해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지난 12월 20일 바리스타, 컴퓨터 자격취득과정, 1인 미디어 양성과정 등 3가지 과정으로 운영한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1인 미디어 양성과
정 보고회’를 진행했다. 2020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바리스타 자격 2급 17명, ITQ 한글, 파워포인트 11명 취득 등 자격취득과 5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보였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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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남북 스스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

장 중요한 과제이자 세계적 관심사”라며 “한반도가 세

계평화의 모범이 되는 길은 당사자인 우리가 얼마나 주

도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도라산전망대 내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가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 “경기도 땅

에 공식 업무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유엔사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적절했는지도 문제거니

와 이것이 정당한 일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어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해 남북간 합의의 실질적 이행에 큰 역할을 

해 가자”고 덧붙였다. 

북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합의의 성실 이행

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남북협력사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 경기

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엔사 지

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과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선 지난해 11월 평화부지사 집무

실 통행신청 불허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사의 법적 지위

와 이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우 사진작가는 기조발제에서 “유엔사와 정전협정

의 법적지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얽

매일 필요가 없다”며 “유엔사 깃발 사용 승인 철회 등

의 절차와 외교적 노력 등으로 국내 현실에서 유엔사의 

올바른 위치가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 현지 온라

인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나서 워싱턴을 향해 평화나 DMZ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했다.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차

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DMZ

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분

담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우

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

자체를 우회적 대화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

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사카 준 일본 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일본 지자체

와 주민들 역시 미군 주둔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면서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미일지위협정 재검토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본 사례를 소

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

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소셜방송 라이브

(LIVE)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송하성 기자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우리 스스로 주도해 만들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 참여해 한반도 평화 발언

지난해 12월 출시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 출시 한 달 만에 가입 회원 11만 명, 총 거래액 30

억 원을 돌파하며, 배달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업계 최저 수준인 1%대 수수료와 경기지역화폐 결

제 연계, 다양한 할인 이벤트로 소상공인은 물론 소

비자의 마음마저 잡았다는 평가다.

지난해 출시 이래 한 달 만에 배달시장의 긍정적인 

성장을 이끄는 상생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배

달특급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봤다.

“배달특급 덕분에 희망이 보입니다.”

지난 12월 1일 배달특급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화

성, 오산, 파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배달특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

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보쌈 전문점을 운영하는 

황진성 대표는 한 달간 배달특급을 통해서만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는 1%

인 10만 원에 불과하다.

민간 배달앱 중개수수료(12%)를 적용할 경우 발생

하는 약 120만 원의 수수료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욱 크다.

황 대표는 “배달특급에 참여한 것이 늘 막막했던 

지난해 가장 잘한 결정”이라며 “아직은 민간 배달앱 

주문 비중이 더 크지만 출시 한 달인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과다. 이대로 배달특급 매출이 자리를 

잡아준다면 수익은 계속 늘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

냈다. 파주시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길상섭 씨도 지

난 한 달간 ‘배달특급’으로만 약 800만 원을 벌어들

였다. 수수료는 8만 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아낀 

수수료는 그대로 추가 수익이 됐다.

길 씨는 “우리 가게가 잘되는 것을 보고 근처 중국

집도 배달특급에 가입했다”며 “배달특급 덕분에 코

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달특급이 출시 한 달 만에 기대 이상의 성

과를 올리면서, 현재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인 배달업

계의 공정한 경쟁을 이끄는 ‘메기’ 역할에 대한 기대

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업계 최저 수준인 배달특급의 1%대 

수수료가 기존 업계의 비싼 수수료 관행을 깨는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달특급’은 올해 말까지 24개 시·군을 추가해 총 

27개 경기도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 ‘배달특급’ 출시 한 달… “소상공인·소비자 모두 만족한다!”

한 달간 가입회원 11만명, 총 거래액 30억원 돌파 올해 총 27곳 서비스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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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yang

㈔한국숲사랑총연합회 경기지역은 고양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에 2500만원 상당의 사랑의 물

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한국숲사랑 경기지역 김필례 총재, 

임유진 센터장, 김석진 수석부총재, 조금복 사무총장, 

김미경 여성회장, 문진주 고양시지회장과 회원들이 참

석했다. 사랑의 물품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따뜻한 설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숲사랑 경기지역 임원과 회원들

의 성금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다문화가

족 자녀들을 위한 의류로 135가정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숲사랑 경기지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산림보호, 산불예방 캠페인, 농촌돕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고양시지회는 도촌천 일대 무궁화 단지 조성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꽃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등 크게 기여했다.

김필례 경기지역 총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받을 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며 “새해는 지역 경제인들의 어려움 극복과 새 

희망을 갖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설날 앞두고 다문화가정에 사랑의물품 전달

한국숲사랑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의류 전달

한뫼도서관 초등학생 ‘랜선으로

만나는 Fun! Fun! 역사’ 운영

고양시(시장 이재준) 한뫼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

아 다문화가정 자녀를 비롯한 초등학생 대상의 온라

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랜선으로 만나는 Fun! Fun! 

역사’를 1월 23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랜선으로 만나는 Fun! Fun! 역사’는 역사와 

북아트를 접목해 어린이들을 위한 융합 교육 프로그

램으로 기획됐다.

강의는 북아트 지도사 양미경 강사가 맡는다. 강

사가 어린이들과 역사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그와 연계된 북아트 활동(아코디언북 만들기, 가

방북 만들기, 깃발북 만들기 등)을 진행하는 구성이

다. 특히 선사시대부터 고조선, 삼국시대를 아우르는 

한국사를 어린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역사북아

트’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우리 역사

를 배우는 한편 창의성과 예술감각까지 자연스럽게 

단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이

다.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

은 11~13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4차시에 걸쳐 열린

다.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

전 10시30분에 1시간30분씩 3번의 강좌가 열리고, 마

지막 4번째 강좌는 2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된다.

고양시 한뫼도서관 문화행사 담당자는 “겨울방학

과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들

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안전하게 우리 역사

를 공부하며 창의성을 기르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

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12일(화) 오전 10시부터 고양시도서

관센터 홈페이지(www.goyanglib.or.kr)에서 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초등학생 4~6학년 12명이며, 재료

비는 1인당 12,000원이다.

‘랜선으로 만나는 Fun! Fun! 역사’ 프로그램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한뫼도서관(☎031-8075-

9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 한뫼도서관

은 이번 겨울방학 강좌를 시작으로 초등학생을 비롯

해 청소년, 성인 등을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여성회관, ‘만원의 행복’ 특강 개설

고양시, 재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 응원 위해 마련

고양시(시장 이재준) 여성회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에서도 재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든 강좌의 수강료를 만원으로 책정한 ‘만원의 

행복’ 특강 패키지를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개설한다. 

재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참여해 볼

만하다. 

이번 ‘만원의 행복’ 특강의 모든 강좌는 언택트 화상

회의(zoom) 방식으로 진행하며, 모집 인원은 총 150명

이다. 우선,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와 어학 자격

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쉽게 따는 ITQ한글’, 

‘쉽게 따는 토익’ 강좌가 4차에 걸쳐 열린다. 강의는 해

당 분야 대학원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 강사가 맡고, 직장인들을 위해 모두 

야간강좌로 개설한다. 또한, 창업을 준비 중인 시민들을 

위해서는 관련 업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응용해 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강

좌가 마련된다. ▲코로나19로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트렌

드를 반영한 ‘도시락반찬점 창업’ ▲매장 쇼핑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의류리폼점 창업’ ▲얼

굴형과 트렌드에 맞는 헤어 커트 시술을 배워보는 ‘헤어

커트점 창업’ ▲천연화장품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공방 

창업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보는 ‘천연화장품점 창업’ 등

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고양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개설한 ‘만원의 행복’ 특강

은 시민들의 재취업·창업을 응원하려는 희망의 메시지

를 담고 있다. 수강료도 최대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으

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만원의 행복’ 특강의 신청 접수는 13일(수) 오전 10

시부터 고양시여성회관 홈페이지(wcenter.goyang.

go.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여성가

족과(031-8075-4623, 4626)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가 마

감됐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한 강좌는 곧 

다시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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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인 최시

원(SM 엔터테이먼트 소속)씨가 고양시의 다문화가정 청

소년들을 위해 겨울 방한복 구입 기금 550만원을 고양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겨울 방한복은 최시원 씨가 직접 티셔

츠의 소재부터 디자인 부분까지 참여한 ‘No challenge 

No change’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로 

마련되었다. 최시원 씨는 평소 나눔 문화 실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봉사단체 원아시아 대표이자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친선대사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시원 씨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학생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겨울

의류를 전달했다. 모두가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며 “외출 시 마스

크 착용 절대 잊지 말고,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고양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값

진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문화가정 학생

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느끼

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겨울 방한복은 코로나19

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40명에

게 최시원 씨가 보내는 영상 응원 메시지와 함께 전달

되었다. 방한복을 전달받은 청소년 중 최시원 씨의 팬이

라는 한 학생은 “‘최시원 오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

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답글을 전달해 훈

훈한 감동을 주었다.                      송하성 기자

고양시대화도서관, ‘열두달

인문학당 시즌5’ 프로그램

고양시(시장 이재준) 대화도서관이 2021년 새해를 

열며 ‘열두달 인문학당 시즌5’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열두달 인문학당’은 2017년부터 시작된 대화도서

관의 대표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꾸

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매년 기획·운영돼 올해

로 시즌5를 맞는다.

이번 ‘열두달 인문학당 시즌5’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전반을 인문학적

으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매월 전문 학자들의 초

청 강좌를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총 4편의 프

로그램으로 구성해 개최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봄 편은 ‘코로나 

시대, 인문학으로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다. 강의는 매월 한번 해당 목요일에 오후 7시30분

부터 9시까지 1시간30분간 고양시민 대상으로 온라

인 화상강의(Zoom) 방식으로 진행한다.

봄 편의 첫 장을 여는 1월에는 김대식 숭실대학

교 철학과 교수의 ‘희망이라는 놈은 가끔 변덕을 부

린다’라는 강의가 22일(목)에 열린다. 바이러스가 기

승을 부리고 지구의 생명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지

금 생명현상에 대한 근본적 반성으로부터 공존을 

위한 사유와 삶의 실천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

는지 살펴본다. 2월 강의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은 나다’는 제목으로 2월 18일(목)에 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기부천사 최시원 씨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청소년 겨울 방한복 기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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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ối tượng đăng kí kinh doanh là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từ gói sản phẩm Botimmok...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lao động tại mảng lao động đặc thù 
hay những người làm nghề tự do sẽ nhận sự hỗ trợ về ổn 
định lao động.

 Chính phủ đã trợ cấp lần thứ 3 bắt đầu từ ngày 11 
dành cho các đối tượng như những tiểu thương,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tại các mảng lao động đặc thù hay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tự do bị thiệt hại trong đợt bùng phát dịch 
Covid-19 lần thứ 3 

Trong ngày 11 này, số tiền hỗ trợ sẽ lên đến 4,1 nghìn 
tỷ won với tên gọi “gói sản phẩm Botimmok dành cho 
các đối tượng là tiểu thương’ sẽ được trợ cấp đầu tiên, tin 
nhắn thông báo hỗ trợ cũng đã được gửi đến cho từng 
đối tượng. Đối tượng đăng kí kinh doanh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nếu đủ điều kiện mà chính phủ đưa ra thì 
cũng sẽ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từ gói sản phẩm hỗ trợ này.

 Trong tổng số 2 triệu 800 tiểu thương bị thiệt hại do 
dịch Covid thì chính phủ mới hỗ trợ lần đầu cho 2 triệu 
500 người trước. Đây là những cơ sở kinh doanh được 
chính phủ yêu cầu cấm tổ chức hay hạn chế tổ chức kinh 
doanh trong đợt bùng dịch lần thứ hai vừa qua.

Từ sau ngày 24 tháng 11 năm ngoái, do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 chính phủ và các đoàn thể địa phương 
đã thực hiện việc phòng chống dịch đưa ra yêu cầu 
cấm hoặc hạn chế kinh doanh đối với một số cơ sở kinh 
doanh, các đối tượng này sẽ lần lượt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là 3 triệu won và 2 triệu won từ chính phủ. Các cơ 
sở kinh doanh có tổng doanh thu dưới 4oo triệu won trong 
năm trước và thu nhập bị giảm hơn so với năm 2019 sẽ 

được chính phủ trợ cấp số tiền hỗ trợ là 1 triệu won.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của chinh phủ sẽ 

nhận được thông báo hỗ trợ thông qua tin nhắn, sau đó 
có thể đăng kí online để nhận hỗ trợ. 

 Để giảm thiểu được sự hỗn loạn trong việc đăng kí, 
ngày 11 và ngày 12 sẽ nhận đăng kí của những cơ sở 
đăng kí kinh doanh có số đăng kí kinh doanh lần lượt là 
số lẻ vào ngày 11 và số chẵn vào ngày 12, bắt đầu từ 
ngày 13 toàn bộ người đăng kí kinh doanh đều có thể 
đăng kí mà không phụ thuộc vào quy định về số cuối của 
số đăng kí kinh doanh. 

 Kế hoạch của Chính phủ là sẽ trợ cấp bắt đầu từ chiều 
ngày đăng kí đầu tiên theo lần lượt, muộn nhất là trong 
tháng 1 này sẽ trợ cấp toàn bộ. Số còn lại bao gồm 300 
nghìn cơ sở kinh doanh sẽ được tổng hợp sau khi đăng kí 
trừ thuế vào ngày 25 tháng 1 và sẽ bắt đầu hỗ trợ cho các 
đối tượng này bắt đầu từ giữa tháng 3 tới đây. Tùy thuộc 
vào thu nhập thêm cũng như thời gian đăng kí trừ thuế 
mà thời gian hỗ trợ của chính phủ cũng có thể muộn hơn 
so với kế hoạch.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gói sản phẩm 
Botimmok có thể liên hệ đến tổng đài ☎ 1522-3500 hoặc 
truy cập vào trang web www.버팀목자금.kr hoặc tổng đài 
tư vấn hỗ trợ ổn định lao động ☎ 1899-9595, địa chỉ web 
covid19.ei.go.kr để được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Khoảng 70 nghìn người lao động làm nghề lao động tự 
do mà thu nhập bị giảm do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19 
cũng sẽ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mang tên “Tiền hỗ trợ khẩn 
cấp nhằm ổn định lao động” bắt đầu từ ngày 11 này. Đối 
với gói hỗ trợ này,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cũng có thể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Khoảng 650 nghìn người đã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gói tiền hỗ trợ khẩn cấp nhằm ổn định lao động được trợ 
cấp lần thứ nhất và lần thứ hai trong năm trước cũng sẽ 
là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ữu tiên trong lần 
trợ cấp thứ ba này. Tuy nhiên những đối tượng đã đăng kí 
bảo hiểm lao động tính vào thời điểm là ngày 24 tháng 12 
năm trước sau sự phát động phòng chống dịch cuối năm 
của chính phủ là những đối tượng không nằm trong danh 
sách được hỗ trợ. 

Những đối tượng nói trên sẽ được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bắt đầu từ ngày 6 đến ngày 11. Những người không trực 
tiếp đăng kí lần thứ 3 này cũng được chính phủ ưu tiên 
rằng đã đăng kí và trợ cấp số tiền này thông qua số tài 
khoản mà người đó đã đươc nhận tại lần trợ cấp 1 hoặc 
lần trợ cấp hai. Kế hoạch của chính phủ sẽ trợ cấp các 
đối tượng này theo lần lượt số đăng kí bắt đầu từ ngày 11 
đến ngày 15.

Đối với 50 nghìn đăng kí mới, chính phủ sẽ đánh giá 
và họ sẽ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là 100,000won/người. 
Vào ngày 15, chính phủ sẽ có thông báo về dự án này và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cũng đang tiến hành triển khai 
chuẩn bị cho việc tiến hành dự án.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hãy kiểm tra xem mình thuộc 
diện hỗ trợ nào để có thể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từ chinh 
phủ. <한글 기사 상단>

Ngoài ra, song song với dự án này của chính phủ, tỉnh 
Gyeonggi sẽ trợ cấp cho toàn bộ người dân trong tỉnh bao 
gồm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số tiền trợ cấp là 100,000won/
người trong đợt trợ cấp lần thứ hai tới đây.

Trợ cấp “Tiền hỗ trợ khẩn cấp để ổn định tuyển dụng ”, “gói sản phẩm Botimmok dành cho 
các tiểu thương” nhằm khắc phục dịch bệnh Covid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

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

다. 사업자 등록을 한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

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

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

원 대상이다. (이 자리 번역문 제거)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부터 바로 온

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

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하고 있다. 13일부터

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1월 중에는 지급을 완

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의 경

우 오는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

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

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522-3500)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 1899-

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다문화가족은 받을 수 있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았다. 신

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

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

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

다.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은 자신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해서 신청해야겠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을 포함해 1

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국어 11면, 베트남어 하단, 러시아어 11면, 일본어 

31면, 태국어 31면>                       이지은 기자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자등록한 외국인도 버팀목 자금 받아 ... 특수고용·프리랜서는 고용안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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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지

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온 국민이 함

께 숱한 난관을 극복해 가는 지금, 108만 

고양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온 

고양시가 2021년, 자족도시 대전환의 신

호탄을 쏘아 올렸다.

인구 100만 특례시란 돛을 올리고 초

대형 사업 착공, 광역 교통망 확충, 도시

재생 추진 등 자족도시를 향한 힘찬 항

해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일자리·환경·생활

안전·복지·인권·문화 등에서 올 한해 역점 

사업을 발굴, 추진해 도시경쟁력과 시민

의 행복지수를 높인다. 이 사업들은 민선 

7기 들어 차곡차곡 쌓은 미래예산 4천억

원이 뒷받침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사진>은 “2021년은 베

드타운 꼬리표를 떼고 100만평 경제지도

를 구체화해 자족도시로 대전환하는 기

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외연적

인 성장뿐 아니라 도시 속을 꼼꼼히 채

우는 행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

비하고 시민 행복을 찾을 것”이라며 한 

해의 포부를 밝혔다.

◇초대형 사업 착공, 광역 교통망 확

장, 전국 최다 도시 재생 추진 등 자족도

시 기틀 마련

고양시 100만평 경제지도의 핵심인 고

양 일산테크노밸리, 제3킨텍스 전시장, 

CJ라이브시티,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고

양성사지구 등이 올해 상반기 또는 하반

기 줄지어 착공한다.

올해 고양시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의 

주민 손실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하

반기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총 755억원의 투자 유치 기금을 조성해 

증강현실(VR)·가상현실(AR) 기반 콘텐

츠 산업, IT 융합 의료기술 등 신산업 우

수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 5위권, 세계 20위권 전시

장으로 성장할 제3킨텍스 전시장 ▲국내 

최대 42,000석 규모의 아레나가 들어서는 

CJ라이브시티 ▲정부의 도시재생 혁신지

구 1호 사업인 고양 성사지구 ▲방송영상

콘텐츠 기업이 집적된 경기고양방송영상

밸리 등 자족도시의 기틀이 되는 초대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원 마련·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양시민 1천명 대상 주요 정책 

여론조사에서 고양시가 중점적으로 추

진해야 할 정책 1순위가 교통으로 나타

났다. 이에 고양시는 서울·수도권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힘을 쏟을 계획

이다. ▲GTX-A 창릉역 추가 신설 ▲고

양선 신설 ▲대곡~고양시청~식사 간 신

교통수단 도입 등 광역교통대책이 발표

되었고 ▲교외선 운행 재개 및 고양·관산 

경유 노선 변경 ▲서해선의 일산~소사선 

연장이 확정돼 개통을 추진 중이다.

경의선 4량을 6량으로 증편 운행하고 

탄현역 급행 전철 정차로 시민의 출퇴근 

편리를 높일 뿐 아니라, 도로의 상습 정

체 구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

다. 지난해 일산IC 부근의 출퇴근길 병목

현상을 완화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것처

럼 사리현IC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 도로(81호,82호)를 개설하는 등 올

해도 뻥 뚫린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주

력한다.

전국 최다 5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고양시는 올해 핵심 사업들을 

완료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한다. 고양

시는 지난해 능곡역 리모델링, 토당문화

플랫폼 조성, 원당 마을안길 개선사업 등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는 2022

년 6월 준공 목표인 화전지역 드론앵커

센터 건립과 2023년 완공 목표인 일산복

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외 특례시 지정으로 108만 대도시

에 걸맞은 옷을 입게 된 고양시는 특례

시 권한 확보를 위해 복지혜택 확대, 학

교 교육자치 실현, 도시 인프라 확충 등

과 관련한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

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서북부 사법서비스 개선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위해 고양지

방법원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

청사 건립 관련 지난해 5월, 덕양구 주교

동 제1공영주차장 일원에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신청사 건립기금 1,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국제설계공모 등을 진

행해 저비용 고효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 발굴, 소상공인 회복 지

원, 청년 경쟁력 향상 등 시민과 함께 성

장

고양시는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경제침체·사회

불안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

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노후 점

포 수리 지원 ▲폐업 점포 지원 ▲10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착한 임대인 재

산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해 일자리기금 100억원 전액을 

투입해 ▲고양 희망-내일 일자리사업 ▲

고양맞춤형 일자리 운영학교 등을 운영, 

총 2,10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할 계획이다.

고양시 미래를 책임질 청년을 위한 정

책도 강화한다. ▲4차 산업 관련 청년 디

지털뉴딜 교육 공간 운영 ▲청년 창업 재

정지원 ▲대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창

업공간 운영 등으로 청년들의 꿈을 뒷받

침한다.

◇신재생에너지·그린모빌리티·도시숲·장

항습지·COP28 유치 등 환경에 투자

고양시는 100년 내 도시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는 환경이라 보고 지난해에 이

어 올해도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

히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 실질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

중립도시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로드맵 마련(2월) ▲TF팀 및 탄소중립도

시 추진위원회 운영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포럼 개최(5월, 10월) ▲탄소

중립 시민연대와 저탄소생활 실천 운동 

진행 등을 추진한다. 생물다양성이 높아 

우수한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장항습

지의 람사르 등록도 추진한다. 몰골복원 

사업, 외래식물 및 쓰레기 제거 등을 통

해 장항습지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

는 데 힘쓰는 한편, 지난해 개관한 장항

습지 탐조대를 통해 시민들이 습지를 탐

방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민간시설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려 그린 에너지를 보급하고 녹색건축

인증 의무적용·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

선 지원 등을 통해 고양시에 녹색건축을 

보편화한다.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수소전기차 등

을 1,500대 이상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2022년까지 900기로 늘리며, 올 상반기 

중 고양시 전역에 공유자전거 1,000대를 

보급해 그린 모빌리티를 확대해나간다.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화광장을 잇는 

폭 60m, 길이 152m의 대형 보행통로가 

올 상반기 착공, 나무 등을 식재해 걷기 

좋은 생태공원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고양시는 ▲자유로 등 

미세먼지 저감형 가로수 조성 ▲장항천 

도시숲 ▲탄현 생태숲 ▲정발산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 자연과 도시를 잇고 기

후변화에 대응하는 거대한 도시숲을 만

들어갈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고양누리버스, 주차공

유제 등 생활 안전·편리 강화

고양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에서 대통령 

상 수상,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상 수상 등 잇단 쾌거를 이뤘다. 올해도 

한줄아이디어 창구 등을 운영하고 교육

을 진행해 제안의 완성도와 반영률을 높

일 방침이다. 올해 ▲고양시민 모두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안심관리인이 

무단투기 순찰· 택배수취·환경정화 등을 

담당하는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1기 신

도시 노후승강기 지원 ▲노후 상수관 교

체 등을 시행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안을 꼼꼼히 살펴 해소하고 생활 안전

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아파트·민간 주차장을 활

용한 주차공유제 시행 ▲일산동구청·한류

월드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소외지역을 

누비는 고양누리버스 6개 노선 운영 등

으로 생활 편리를 높인다.

시민 1인당 평균 2,200원의 도서가 지

원되도록 장서를 늘리고, 19개 시립도서

관에 북큐레이션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특화해 도서관이 시민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게 된다.

 

◇유급병가지원, 한시적양육비지원, 주

거복지센터 등 인권 사각지대 보호

고양시는 올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전국 

최초 이혼가정 한시적 양육비 지원 ▲홀

몸 어르신 이불세탁 ▲장애인 작업장 최

소 인건비 지원 ▲다문화가정 맞춤형 방

문서비스 ▲발달장애인 안심스마트팔찌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문 상담과 집수

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 개소 등

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

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립한 제2차 인권증진계획을 바

탕으로 고양시 행정에 인권을 덧입혀 나

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2021년은 미래 자족도시 대전환의 해 “시민과 함께 성장”

다문화가정 맞춤형 방문서비스, 주거복지센터 개소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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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an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 2월 시작

안산시(시장 윤화섭, 사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을 2월로 늦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는 당초 이날 선발해 이달 18일부터 사업을 시

작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극심한 한파와 코로나19 예방

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다음달 1일 선발자 

발표, 3일부터 시작하기로 연기했다.

전체 151개 사업으로 이뤄진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

은 290명이 참여해 도시꽃길코디네이터, 공공시설옥상

녹화관리, 근린공원관리, 도시숲 및 쌈지공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현재 접수는 끝난 상태다.

선발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되며 사업

기간은 2월 3일부터 5월18일까지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계속 발굴해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청년인턴 참가자 70명 모집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1년 안산시 청년인턴’ 참가

자를 이달 18~22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인턴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기관 실무경험

을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고

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 중 만 18~39세 이하 

고졸 이상을 대상으로 70명을 모집한다.

지원방법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에 게

시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메일이나 우편으

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선

발된 최종합격자는 2월 17일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

근무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안산시 각 부

서에 인턴으로 배치돼 실무 경험을 쌓고 취업하고 싶은 

분야의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안산시는 이들이 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취업박람

회 참가 기회 및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며, 실무 체

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턴 참여자가 원하는 업무 

분야별로 선발·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982)로 문의

하면 된다.

디지털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 모집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지역주

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일

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일자리 창출사업은 창업지원기관에 입주한 기

업 가운데 비대면·디지털 업무 담당 직무에 만 18~39세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기업

체별 각 1명씩 모두 1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

게는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업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의 지속성 및 청년 고용률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1명의 월 임금 90%(최대 

180만원)를 지원하며, 청년 참여자에게는 100만원 이내

의 자기계발지원금과 직무교육 및 직업역량 교육 등이 

제공된다.

창업지원기관에 입주한 기업 중 비대면·디지털 기술 

결합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직무분야의 사업장이 신청

할 수 있고, 희망 기업체는 1월 22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메일(oseug@korea.kr)이나 우편으로 신청하

면 된다. 031-481-3982                    송하성 기자 

앞서가는 다문화도시 안산,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최고!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 2월 시작, 청년인턴 참가자 70명 모집, 디지털 일자리 창출 등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

는 ‘2021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

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20~26일 모집이 이뤄지며, 규모는 지역공동체 23

개 사업 191명, 지역방역 30개 부서 68명 등 모두 259명

이다. 선발되면 3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 동안 근

무하게 된다.

선발자 발표는 두 사업 모두 다음달 24일 개별 통보

하며 안산시홈페이지(www.iansan.net)에 게시된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외국인

등록번호 소지자 포함)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안산시민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연속해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

년을 초과해 반복 참여한 자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

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시민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연속해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

리사업에 2년을 초과해 반복 참여한 자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근무시간은 65세 미만 주 24~30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으로 한 달 임금은 70만~100만(주휴 및 월차수

당, 간식비 포함)으로 책정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지역공동체, 지역방역일자리 

두 사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본

인 및 배우자, 세대원 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동 행

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031-481-2978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

안산시 총 259명 모집, 20~26일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생계지원 필요한 주민 대상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

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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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지난 12

월 20일 바리스타, 컴퓨터 자격취득과정, 1인 미디어 양

성과정 등 3가지 과정으로 운영한 결혼이민자 취업 교

육 ‘1인 미디어 양성과정 보고회’를 진행했다. 

2020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바리스타 자격 2급 17

명, ITQ 한글, 파워포인트 11명 취득 등 자격취득과 5명

이 취업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진행한 1인 미디어 양성과정 교육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였으며, 

수료자 7명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작품을 만

들어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힘들기도 했지만 무

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도 커 2021년에도 꾸준히 유튜

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센터의 지원과 수료자들의 의지

가 중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문숙현 센터장은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서 결혼이민자들이 교육을 너무 열심히 참여해주고, 결

혼이민자 각자의 성과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에도 다양한 결혼

이민자 취업교육 과정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으로 미래 설계해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보고회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인 

‘월피가치키움터’와 ‘석호가치키움터’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아동 정원 18명 규모의 상록구 안산천동로6길 

2(201호)에 위치한 월피가치키움터는 LH 경기지역

본부로부터 안산시가 시설 사용권을 무상으로 인계

받았으며, ‘사회적협동조합 하다’가 위탁운영을 맡았

다.

석호가치키움터는 기존 사동 주민들이 동네 아이

들의 돌봄을 위해 석호경로당 내 유휴공간(상록구 

서암로1길 10-3)을 빌려 돌봄교실을 운영하던 장소

로 아동 25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감골 사회적협동

조합’에서 위탁운영을 맡는다. 다문화가정 자녀도 물

론 이용할 수 있다.

석호가치키움터는 이날부터, 월피가치키움터는 12

일부터 운영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

한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간

식 제공 ▲숙제지도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

하지만,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거리

두기 준수로 긴급돌봄 서비스만 제공된다.

시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상근인력으로 돌봄교사 

등 2명과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한다. 이용자는 급식

비 별도, 간식비 포함 월 6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031-481-2269로 문의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초등학교 원격

수업 돌입 등으로 요즘 더욱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

담이 가중되고 있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치

장소를 발굴해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

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난해까지 3개소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8개소, 2022년에는 8개소를 확충

해 2022년까지 모두 19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3호점 ‘사이동가치키움터’는 지난 11월에 개

소했다.

상록구 평안로1안길 3층에 위치한 사이동가치키움

터는 기존 행복한마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던 공

간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행복한마을 사회적협동

조합이 위탁운영하며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숙제 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동가치키움터는 166㎡(50평) 규모에 센터장 1

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이 근무하며, 이용아동 정

원은 25명이다. 이용료는 월 5만원에 소득수준 상관

없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 가사 스트레스, 가족 함께 날려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월 15일까지 시민 대상 프로그램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코로나

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을 지난 1월 2일부터 실

시하고 있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우울감과 양육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심리적 피로감 등

을 지원하고,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15일까지 진행된

다.

안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을 위해 안산시에 거주하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안산시민 대상으로 이뤄지며, 

집콕놀이는 5~8세 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이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놀이전문가와 함께 

집콕 놀이>, <도시락 수다방>, <심리상담>으로 나눠 진행

된다.

<놀이전문가와 함께 집콕 놀이>는 자녀 1명과 부모 1

명이 참여해 5~6세 반은 1월 26일과 28일 2회 진행된다. 

7~8세 반은 2월 2일과 2월 4일 2회 진행될 예정이다. 꾸

러미를 제공해 실시간 화상원격 줌을 활용해 이뤄진다.

<도시락 수다방>은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소그룹 수다방을 3개 그룹으로 나눠 2회

씩 운영된다. 1그룹은 2월 16일과 18일, 2그룹은 2월 23

일과 2월 25일, 3그룹은 3월 2일과 3월 4일 이뤄지며 도

시락이 제공된다. 줌을 활용해 진행된다.

<심리상담>은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및 육아 및 

가스 스트레스 관리 심리상담으로 3회기 실시간 줌을 

활용해 이루어진다.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센터

(031-599-1709)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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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께 보고를 드립니다” 

윤화섭 시장, 새해맞이 시민 시정보고

25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온오프 만남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신축년(辛

丑年) 새해를 맞아 25개 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해 시정을 보고하는 ‘시

민과 함께 하는 정책미팅’을 추진한

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다음달 8일까지 

매일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을 만나

는 한편, 시민 300명과의 온라인 간

담회도 열고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올해 시정목표인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과의 만남을 온·오프라인으로 진

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화섭 시장이 25개 동 행정복지센

터를 찾아 시정을 보고하는 자리는 

전날 단원구 와동 행정복지센터를 시

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매일 동 행정

복지센터 1~2곳에서 마련된다. 이틀째

인 이날 방문지는 상록구 일동·이동

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현장에는 주민 10명 

미만이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최대 

49명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첫 보고회가 열린 와동 행정복지

센터에서는 ‘2030 안산비전’인 ‘다함

께 생생 안산’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

가기 위해 주민들께 시정을 보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주민 대표 6명과 온라인으로 4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윤화섭 시

장은 시 주요성과와 시정방향을 보고

했고, 주민들은 ▲조두순 등 강력사

범 관리방안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확대 ▲주거지역 주차공간 확보 등 

와동 주요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

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

어졌다.

온라인 참석자 중에는 박은경 안산

시의장, 강태형 경기도의원, 이기환 

시의원 등도 참여해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더했다.

윤 시장은 주민과의 만남 외에도 

다음달 중순에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

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며, 올해 역

점사업 현장도 찾아가 주민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모든 행정과정

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적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

행정 ▲적극행정 ▲공감행정으로 시

민중심의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

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 주신 주민의 의견

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지난 14일 아

침 상록구 사동 상가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가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다.

윤 시장은 이날 아침 사고현장으로 

바로 출근해 전날 사고로 균열이 발

생한 도로에서 출근길 교통지도를 지

원하는 한편, 현장과 인접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현황과 추가 사고 예방 및 복구

를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사안을 설명

했다.

앞서 윤 시장은 전날에도 사고 발

생 직후 현장에서 전문가 회의를 실

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

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 자녀 이중언어교육 지원한다

안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서 관련 조례안 다뤄

안산시의회가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

268회 임시회에서 총 8건의 의원발의 조

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교육 지원을 명시

한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지난 6일과 7일 사이 입

법예고에 들어갔다. 

발의에 나선 의원은 이경애 한명훈 유

재수 추연호 주미희 송바우나 나정숙 의

원 등 7명이다. 이들 조례안은 길게는 지

난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18일 

열리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68회 임시회 안건

으로 부의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송바우나 의원과 나정숙 의원은 각각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

육 지원을 명시한 ‘안산시 다문화 아동·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과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육성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밝힌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했다.

이경애 의원은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을 정한 ‘안산시의회 교섭단

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과 활성화 조항 등을 담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재수 의원의 경우는 감정노동자의 권

익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

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안’과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인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안’을 각각 발의했다.

추연호 의원은 안산에서 생산한 농산

물의 지역 우선 공급 조항 등을 포함한 

‘안산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미희 의원은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불용의

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

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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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从11日开始向因新型管型病毒感染症(新冠

病毒)第3次扩散而受到损失的小工商业者和特殊形态劳

动者(特殊雇佣)、自由职业人员等雇用脆弱阶层发放第3

次灾难支援金。

韩国政府11日向优先支付规模达4.1万亿韩元的“小工

商业者支撑资金”的对象发送了通知短信。即使是注册了

事业者的外国人，只要具备条件也可以得到支援。

在遭受“新冠病毒”灾害的280万名小工商业者中，首先

将支付给250万人。目前，接受第二次灾难支援金(新希望

资金)的小商工人和根据政府的防疫方针被禁止聚集限制

的特别受害行业是优先支援对象。 

自去年11月24日以后，因政府和地方自治团体加强防

疫措施，成为禁止聚集或营业限制对象的小工商业者分别

可以得到300万韩元和200万韩元。 随着去年销售额低于

4亿韩元，去年年销售额比2019年减少的小商人可获得100

万韩元。 该小工商业者从收到通知短信的11日开始就可以

在线申请。 但是为了圆满的申请，11~12日两日间以事业者

注册号码的尾号为基准，运营着单双号制(11日是单数，12

日是双数)。从13日开始可以不分单双号，自由申请。

政府计划从11日申请的当天下午开始支付，最晚在1月

份结束支付。 对于其余30万名新领取者，将以1月25日附加

价值税申报内容为基础筛选支援对象，最快从3月中旬开

始支付支援金。但是，如果根据审核附加税申报内容，时间

的延长，今后申报销售额，支付时间可能会进一步推迟。

对于小工商业者支撑资金事业的具体内容，前端咨询

中心(1522-3500)或网站(www.支撑资金)上进行确认，对于

第三次紧急雇佣安全支援金，前端咨询中心(19999 -9595)

或官方(covid19.ei.go.kr)进行确认。

由于新冠病毒长期化，对收入减少的70万名特殊雇

佣和自由职业者发放的第三次“紧急雇佣安全支援金”也

将从11日开始发放。紧急雇用安全支援金即使没有取得国

籍，多文化家庭也可以得到。

首先将面向去年获得第一、第二次紧急雇用稳定支援

金的65万人，不经过特别审查，每人支付50万韩元。但是，

以去年12月24日实施的“年末、年初防疫加强特别对策”为

标准，加入雇用保险的人将被排除在支援对象之外。

政府以他们为对象在6 ~ 11日接受了申请。对没有申

请的人也视为申请，在领取第1次或第2次支援金时，用登

记的账号支付第3次支援金。 

政府将从11日至15日，按照先后顺序完成支付。

5万名新领取者将经过审查后支付100万韩元。15日，发

布事业公告，正在办理受理申请等行政手续。

多文化家庭应该仔细了解自己属于哪个行列，然后提

出申请。 另外，包括外国居民在内，京畿道将向每人支付10

万韩元的第二次灾难支援金。 <한글 기사 5면>

克服新冠病毒，支付"小工商业者支撑资金"，"紧急雇佣安全支援金"

事业者注册的外国人也可以得到支撑资金..特殊雇佣、自由职业人员可获得雇佣安全支援金

С 11 чис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чало вы
плачивать третью субсидию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малообеспеченн
ым слоям населения, таким как владе
льцы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раб
отники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спец. 
сфера занятости) и фрилансеры, пост
радавшие от третьей волны распростр
анения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
ии (Corona 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11-го числа в рамках 
«Фонда поддержки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
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с общей сумм
ой в 4,1 трлн вон, направило текстовое 
уведомление получателям. Иностранц
ы,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как предприни
матели, такж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соб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Из 2.800.000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мал
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пострадавши
х от Corona 19, сначала пособие получ
ат 2.500.000 человек. Приоритет отдаё
тся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
знеса, которые ранее получили вторич
ную поддержку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
дствий (новые желающие), и предприя
тиям понёсшим особый ущерб из-за за
прета или огранич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авилами карантинно
го режим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ельцы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
са,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ых была приост

ановлена или ограничена в связи с уси
лением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правительст
вом и ме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с 24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 3 мл
н. вон и по 2 млн. вон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ладельцы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
са, чей объем продаж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ставил менее 400 млн. вон, а годово
й объем продаж сниз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
ю с 2019 годом, могут получить 1млн. в
он.

Владельцы малого или среднего биз
неса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онлайн с 11-г
о числ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лучат тексто
вое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й подачи заяв
ления с 11 по 12 будет применена сист
ема чётного-нечётного числа (11-го не
чётное, и 12-го чётное), на основе посл
едней цифры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номер
а бизнеса в течение обоих дней. С 13-г
о числа можно подавать　заявления б
ез каких-либо различ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начать вы
плату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в день пода
чи заявки 11-го числа и завершить вып
лату не позднее середины января.

В случае остальных 300.000 новых з
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
й пособие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с сере
дины марта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исход
я из содержания отчёта по НДС от 25 я

нваря. Однако из-за продления период
а подачи налоговой декларации по НД
С, период выплат может быть перенес
ён, если о продажах будет сообщено п
озж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
ции о проекте фонда поддержки для в
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свяжитесь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колл-центр
ом (☎ 1522-3500) или посетите веб-сай
т (www.Support fund.kr). Ответы на вопр
осы касающиеся 3 пособия для обесп
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звонив в специальн
ый колл-центр (☎ 1899-9595) или на са
йте (covid19.ei. go.kr).

Третий «Фонд поддержки стабильно
сти занятости», по которому будет вып
лачено 700.000 фрилансерам и специ
альным работникам, чей доход снизил
ся из-за продления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кар
антинных мер из-за пандемии, выплат
ы  также начнутся с 11 числа. Пособия 
во время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для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нятост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
мьи, даже если они не получили гражд
анства. 

По 50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будут пр
еимущественно выплачены без допол
нительных проверок 650.000 человек, 
получивши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1-е и 2-е п

особия во время чрезвычайных услов
иях для поддержки занятости. Однак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4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были введены специальны
е меры по усилению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в конце года и к Новому году, лица, кот
оры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на страхова
ние занятости, не имеют права на посо
б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имало заявлени
я с 6 по 11 число. В случае не подачи з
аявки, пособие будет выплачено авто
матически н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й но
мер счёта при получении 1 и 2-го посо
бий. Выпла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будут о
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порядке очереди с 11 
по 15 число.

50.000 новым получателям будет вы
плачено по 1млн вон после проверки д
анных. 15 числа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прое
кт,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едутся адми
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оцедуры, такие как пр
иём заявок.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должны по
давать заявлени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пре
делят к какой из категорий они принад
лежат.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омимо этого, 
Кёнгидо выплачивает по 100.000 вон н
а человека,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
елей, в рамках 2-го пособия во время с
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한글 기사 5면>         장올가 기자

«Фонд поддержк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и «Фонд поддержки безопас
ности занятости»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связанных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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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안산단원갑 국회

의원)은 지난 1월 13일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주거 및 

건강 안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

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의 자유 부여(횟수 제한), 불법 건축물의 주거 사용 방

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안 개

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각 부처의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 사건의 현황 및 대책 보고>

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은 

물론 내국인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상호 간의 입장 차도 

논의되어 현실적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었다.

이주노동자 측은 사업장 변경을 3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불법, 부당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문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 

요구로 인한 강제노동의 현실, 합법적 노동자이나 직장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농촌지역 내 빈집 등을 주거시설

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500만원 

지원. 확대하고 특정사안에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주의 주

소지 등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을 단속하겠으며 보건복지

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검진 미실행 사업장을 조사

하여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부위원

장 홍기원 국회의원, 원미정 부위원장, 고기복 자문위

원,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 법무법인 덕수 조용

관 변호사,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고용

노동부 국제협력과 노길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정책국 김정희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김헌주 

국장, 건강보험관리공단 정일만 자격부과실장 등이 함

께했다. 최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자 생활환

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이주노동자의 주거 인권 문제 대책 모색

고영인 의원, 이주노동자 주거 안정 및 건강권 확보 간담회 개최

임신·출산·양육 정보 망라 홈피 구축

안산시 ‘아이 LOVE YOU’ 1일 운영

다양한 정보 손쉽게 파악 가능 눈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아이 

LOVE YOU’를 구축하고 운영에 나섰다고 6일 밝혔

다.

지난 1일 개설된 웹사이트는 임신·출산·육아와 관

련해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의료시설·돌봄시설·수유

시설 등의 지역정보, 교육·행사 등 모든 정보를 수요

자 입장에서 분류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임신준비 ▲임신중 ▲출산 ▲육아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각 상황에 필요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자녀수, 소득에 따른 선택형 맞춤 검색도 

가능하다. 각종 육아와 관련한 정보에서는 아빠와 

아이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아빠놀이카드’ 정보도 담

겨져 아빠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전망

이다.

또한, 일방적인 정보 제공과 습득만을 위한 웹서

비스가 아닌,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발적 참여 공간도 제공돼, SNS 간

편 로그인 후 소통방, 따뜻한 한마디 게시판에 참여

할 수 있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출산·양육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정책변화에 대응한 업데

이트를 활성화하고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이 LOVE YOU’ 사이트는 안산시청 홈

페이지에 접속해 배너를 클릭하거나, www.ansan.

go.kr/iloveyou에 직접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화면

으로도 최적화돼 있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임신 전부터 임신 중, 출산, 육

아까지 모든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은 검진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외래진료 및 입원으로 발생한 의료비 가운데 법

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하며 연중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과 협력

해 진행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

장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신체 발달 관리에 기여할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드림스타트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보

건.복지.교육.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31-481-220)1로 문의하면 된

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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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ác lao động nước ngoài diện lao động phổ thông 
ở Hàn Quốc chủ yếu làm việc các công việc nặng 
nhọc, yêu cầu kỷ thuật thấp. Nơi mà các lao động 
người Hàn ít làm việc. Vì ở đây lương và điều kiện 
trợ cấp ít hơn không đảm bảo cho cuộc sống của 
họ. 

Nhưng có rất nhiều công ty yêu cầu người lao 
động có trình độ nhất định. Ví dụ như cắt gọt kim 
loại, khuôn mẫu, hàn,cắt dây .v..v... Những công ty 
này vẫn tuyển dụng lao động phổ thông nhưng khả 
năng hoà nhập và làm việc của người mới thường 
rất chậm. Nhất là khi mới qua thì tiếng biết ít lại phải 
tiếp thu kỷ thuật mới nên rất vất vả. Nhất là trong 
giai đoạn dịch bệnh kéo dài các trung tâm tiếng 
hàn không mở cửa. Khả năng học tiếng của những 
người mới qua khoảng giữa năm 2018 tới nay trong 
giai đoạn này rất khó để học tiếng. Chính vì điều này 
mà rất nhiều người lao động phải chuyển nơi làm 
việc mới gây khó khăn cho người lao động bên sở 
hữu lao động.Nếu như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này 
được học kỹ năng làm việc thì năng suất làm việc sẽ 
tăng lên và áp lực ực công việc sẽ giảm xuống.Nhất 
là giảm xung đột với quản lý. 

Có rất nhiều lao động được học qua chuyên 
nghành từ trước đã bắt nhập và làm việc rất tốt. 
Những người này làm chủ công việc và hầu như  
không chuyển nơi làm . Nếu như các lao động trước 
khi qua làm việc họ cũng được đào tạo những khóa 
học ngắn hạn đúng yêu cầu kỹ thuật của công ty thì 
tốt biết mấy. Hay những trung tâm người ngoại quốc 
ngoài những khoá học tiếng Hàn thì nên mở thêm 
các khoá học kỹ thuật sát với yêu cầu làm việc trong 
công ty.Trước đây cũng có những khoá học như vậy 
nhưng rất ít và không thường xuyên.Nhưng khi chưa 
có các khoá học dành cho các bạn thì mọi người 
phải tự thân học hỏi.Intenet sẽ cung cấp những gì 
cơ bản và cần thiết nhất cho mọi người .khi mới qua 
thay vì mục tiêu kiếm tiền thì phải đặt mục tiêu làm 
việc để học hỏi khi bạn làm việc tốt thì thu nhập sẽ 
tự nhiên tăng.

Mọi người có thắc mắc tại sao Hàn Quốc phát 
triển nhanh và bền vững không nguyên nhân đầu 
tiên mà người Hàn nói cho bạn đó là khả năng ham 
học hỏi (교육열). Kỳ thi đại học ở Hàn Quốc là 1 
trong những kỳ thi khắc nghiệt nhất trên thế giới. 
Muốn hoà nhập và làm việc lâu dài ở Hàn Quốc thì 
người lao động phải nỗ lực rất nhiều. 

Theo mình nhận thấy các lao động ở các chuyên  
nghành như tiện CNC(선반 CNC), phay MCT(머시
닝), cắt dây(와이어컷팅), Hàn MAG(Metal active gá 
chủ yếu là co2), MIG(Metal inert gas chủ yếu là Ar 
và heli). TIG (Tungsten Inert Gas chủ yếu là Ar,He) 
và khuôn mẫu(금형) đây là các chuyên nghành rất 
thiếu lao động kỹ thuật.Đặc biệt là phay MCT các 
công ty tuyển dụng rất nhiều yêu cầu chủ yếu là biết 
vẽ CAD và lập trình CAM kinh nghiệm trên 1năm 
. Nếu các bạn có ý định làm việc ở Hàn Quốc thì 
nên học một trong các chuyên ngành trên. Nhưng 
cho dù bạn làm chuyên nghành gì thì cũng phải học 
tiếng Hàn giao tiếp tốt mới làm việc được. 

Các bạn trước khi sang Hàn làm việc thì hãy 
chuẩn bị hành trang tốt nhất cho mình nhé.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힘을 많

이 쓰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선택

하지 않는 일자리를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선택합

니다. 한국생활비 기준으로 그런 일을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머리 안 쓰고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도 있겠지만 자

격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도 많습니다. 금

형, 금속커팅 등의 일입니다. 이런 회사는 일반 노동

자도 많이 모집하지만 신입 직원 같은 경우는 일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은 언어도 능숙

하지 않아 기술을 배워야 하는 입장에서 많이 힘들

어합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어학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쯤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

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때

문에 일에 적응이 안 된 외국인노동자들이 회사를 여

러 번 옮겨 당사자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곤란을 겪

기도 합니다. 외국인노동자가 미리 한국어를 공부하

고 기술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다면 일에 빨리 적응

해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관리자하고 충

돌하는 일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미리 직업훈련을 받은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입

국해 적응하기 쉽고 일에 흥미를 느끼면서 즐겁게 일

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은 한 직장에서만 고정적으로 

연속 일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외국인노동자 전체

가 미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수업 외에 각

종 기술수업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

재도 기술수업을 하는 곳이 있지만 많지 않고 운영기

간도 짧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스스로 집에서 학습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모든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입국한 

노동자들은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돈보다는 기술

능력,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

다. 그래야 능력을 키우고 나중에 어디 가든 좋은 직

장 찾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여러분은 한번이라도 한국은 왜 빨리 

발전하고 지금까지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첫번째 이유는 아마도 한

국 사람의 교육열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매년 진행되

는 수능시험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한국

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일하고 싶다면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필자가 보기에 선반 CNC, 머시닝, 와이어커팅, 

Metal active 등의 분야에서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만 인력이 없습니다. 특히 머시닝 회사는 매년 신

입 직원을 많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CAD 이해 및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입

니다. 한국에서 일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위와 같은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

떤 일을 하던 한국어를 배워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최대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페

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

하세요>             누옌탄빈 경기외국인SNS기자단

Lao động ở Hàn Quốc làm công việc gì?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3D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 돈보다는 기술과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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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소통해요~ 생생소통방

안산시, 시민 의견수렴 빠르고 쉽게 홈피 오픈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 누

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 결정부터 제안까지 할 수 있

는 온라인 투표 사이트 ‘생생소통

방’(https://www2.ansan.go.kr/vote/)

을 구축해 운영에 나선다고 13일 밝

혔다.

반응형 웹 기술이 적용된 생생소통

방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접속

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

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안산시는 생생소통방을 활용해 시

정과 관련한 설문과 시민의견이 필요

한 선호도 조사, 명칭 선정 등을 진

행할 예정이며,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시민 제안을 받는 등 쌍방향 소통을 

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시민 

대토론회와 원탁회의 등의 시민참여 

행사를 재개해 생생소통방을 활용한 

현장 투표 등을 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이런 가운데 올해 첫 시

민 선호도 조사 주제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정했다.

안산시는 선호도 조사에서 기부 가

능한 금액과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지원을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게 

해 ‘시민 맞춤형 기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이 만족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생

생소통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

민 여러분의 많은 시정 참여를 바란

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에 도움 되는 일자리정보

안산시, 더 다양해진 특화형 맞춤형 일자리 정보

취업을 고민 중인 다문화가족이라면 

올해 안산시의 일자리 정보를 통해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산시의 주요 일자리 지원 사업

은 ▲계층별 특화된 취업박람회 ▲찾아

가는 일자리 발굴단 ▲스마트워크센터 

및 인공지능(AI) 화상면접 체험관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주요 행사는 예년과 달리 열리는 계층

별 특화 취업박람회(919 취업광장)를 시

작으로, 3월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업!(UP) 일자리 박람회’를, 6월에는 

다문화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다 같이 

일자리 박람회’를, 11월에는 특성화 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청년 드림(Dream) 일

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기업생생정

보통’은 관내 기업의 최신 정보를 수집해 

구직자에게 기업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체계화해 전달함으로써, 맞춤형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산시 스마트워크센

터 AI 화상면접 체험관은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유행으로 늘어난 비대면에 

대응하며, 이달 중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안산시청사에 설치된 AI. VR(가상현

실) 화상면접 체험관은 취업준비생에게 

AI 면접체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031-481-2277~8, 031-481-2882)

한편 안산시는 새로운 화상면접장을 

활용해 신축년 새해 첫 취업 행사로 소

규모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인 ‘목

요일에 희망잡(Job)고(Go)’를 개최해 15

명이 현장 채용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여파로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체와 구직자

를 맞춤형으로 매칭한 이번 행사에는 3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지원자 

34명 중 27명이 화상면접에 참여해 15명

이 현장 채용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소규모 맞춤형 취업 행사인 ‘목요일에 

희망잡(Job)고(Go)’는 매월 첫째 주 목요

일에 진행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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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4일 ‘2021

년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을 개최하고, 

“50만 대도시 지위에 따른 혜택은 5만여 

명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55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시흥시 전체의 발

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50

만 대도시 시흥의 비전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50만 대도시 시흥, 시민이 꿈꿔온 자

부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기자

회견은 전국 17번째 50만 대도시에 진입

한 시흥의 변화와 미래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임 시장은 호조벌과 시화

호의 역사를 지닌 시흥의 힘을 언급하며, 

올해 코로나19 극복과 50만 대도시로의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0만 대도시 시흥

의 가장 큰 변화는 자치 권한 확대”라며 

2022년부터 적용될 행정.재정.조직상의 

특례와 이에 따른 시흥시 변화를 소개했

다.

#다문화가정 돌봄서비스 기반 마련

시흥시는 ▲경기도에서 처리하는 18

개 분야 42개 사무에 대한 市 직접 처

리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확대

(27→47%)로 약 80억원 추가 예산 확보

▲부시장 직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5

개 이상 7개 이하 실.국 설치 가능 ▲교

육지원청과 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 위

상 강화 등 변화를 통해 맞춤형 도시 개

발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

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무엇보다도 50만 

대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공정

한 분배와 균형 있는 성장으로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미래를 준비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 시흥을 만들어가

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민생’과 ‘미래’를 

중심으로 한 50만 대도시 비전을 제시했

다.

먼저 시흥시는 새로운 50만 시대에도 

‘민생’을 우선으로 안전과 일자리, 돌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분야는 ▲감염병관리과를 주축으

로 한 감염병 확산 방지, 신속 대응 역량 

강화 ▲북부권 시흥시 보건소, 남부권 정

왕보건지소, 중부권 중부건강생활센터의 

권역별 지역 보건시스템 가동 등을 추진

한다. 

일자리 분야는 ▲올해 2만8,000여 개 

일자리 창출로 민선7기 일자리 10만 개 

창출 달성 주력 ▲자영업자를 위한 중소

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제시

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경기도 최초 아

동보호팀을 중심으로 아동 학대 대응 체

계 강화 ▲시 직영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통한 다문화가정 돌봄서비스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통한 다문화 

사업 발굴

미래 비전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도

시’를 표방했다. 그 방안으로 시흥시는 

▲(재)시흥시청소년재단과 (재)시흥시인재

양성재단을 두 축으로 청소년, 청년, 시

민의 배움 성장 기반 제공 ▲시흥교육자

치협력센터 구축으로 한국형 교육자치 

모델 구현 ▲정왕노인복지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한 어르신, 장애인 복지 

인프라 강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한 시군별 다문화 사업 발굴 ▲연꽃문

화공원, 물왕수변공원, 거모소공원 등 녹

지와 호수를 품은 도심 공원 조성 ▲계

수저수지에서 은행천, 보통천, 물왕저수지 

연결로 명품 수변 경관 구축 등을 제시

했다.

특히, 시흥시는 K-골든코스트를 중심

으로 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50만 대도

시 도약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시흥 웨이브파크’ 상반기 중 전면 개장 

및 숙박시설 착공, 서울대 시흥캠퍼스 2

단계 사업 진행, (가칭)시흥배곧서울대병

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흥스마트허

브 스마트 산단 추진, 신안산선, 월곶-판

교선, 제2경인선 등 전철 사업 신속 추진 

등이 50만 대도시 기반조성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 포함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시흥 발전 위해 노력”

시흥시, ‘2021년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 유튜브 통해 비대면 생중계 진행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지역

으로 선정된 시흥시가 임산부를 대상으

로 1년간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

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

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흥시는 지난 2019년 출생아 

수 3천384명의 50％에 해당하는 1천700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흥시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다. 

다문화가정 임산부도 물론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지원대상은 제외된다.

임산부 1인당 1월부터 12월까지 친환

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다. 

통합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비대면 자격 검증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검증이 완료된 뒤 문자 혹은 이

메일로 임산부 고유번호를 지급받아 친

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원하는 농산물

을 직접 주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 주민등

록등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 확인

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 

신청도 진행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사

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고 출산 후 12

개월이 지난 산모는 신청 기한이 지나

면 지원이 제외되니 서두르는 것이 좋

다. 다문화가족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자.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 로컬

푸드팀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 임산부 또는 산모에게 1년간 친환경농산물 지원 추진한다”

20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원하는 농산물 직접 주문 가능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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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 21декабря всем держателям виз
ы Н-2 с целью, исключающей  трудоу
стройство,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будет п
родлеваться на 1 год.

Немалую часть русскоязычных миг
рантов, находящихся в Корее состав
ляют держатели визы Н-2: рабочая п
оездка(согласно последним статисти
ческим данных на август 2020 г по Н
-2 в Коре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8272 ч
ел из стран Узбеки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и др.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По данн
ой визе можно находиться в Корее д
о 3 лет. Виза Н-2 является рабочей в
изой,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закр
еплен список из 39 отраслей простог
о труда : производство, сельское хоз
яйство,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услуги и др, 
где разрешено работать по данной в
изе, н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не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пунктом. Т.е можно на
ходиться в Корее, даже если держат
ель визы Н2 не планирует работать, 
а заехал с целью совместного пребы
вания с семьей, учебы, воспитания д
етей и др.причинам, не связанных с т
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16декабря на сайте www.hikorea.
go.kr вышло официальное обьявлен
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Инструк
ция о разрешении долгосрочного пр
ебыва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о виз
е Н2, с целью, исключающей трудоу
стройство".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соглас

но данной Инструкции, держатели ви
з Н-2, у которых истекает период пре
бывания (3года и 4года 10мес), и кот
орые планируют находиться в Корее 
не в целях работы, а как было описа
но выше: посещение семьи и совмес
тное пребывание, уход за детьми, уч
еба и т.д.-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
а продление пребывания. Данная Ин
струкция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 21 декаб
ря. Продлевать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можно несколько раз, каждый раз на 
1 год.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Инструкции "
О разрешении долгосрочного пребы
ва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о визе Н
-2, с целью, исключающей трудоустр
ойство"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 первый 
раз буде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штраф, 
во второй раз- штраф и отказ в прод
лении визы, а также ограничения в д
альнейшем при получении повторно
й визы Н-2 до 6месяцев, либо при см
ене статуса визы Н-2на F-4.

Процедура продления, согласно И
нструкции, та же самая, что при про
длении визы Н-2, только к списку док
умент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Пункты для внимани
я и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держателей виз 
Н-2, с целью, исключающей трудоуст
ройство".

Для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мож
но  позвонить в комплексную инфор

м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1345 (0*12*0 соединение с русскоязы
чным консультантом).

Подоб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миграцион
н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внушают бол
ьшую надежду, что политика в отнош
ении поддержки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
ественников будет иметь продолжен
ие.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соотечестве
нник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не нарушали 
корейские законы, и миграционные в 
том числе.

Перевод Инструкции на русский яз
ык предоставлен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
ом Номо г. Ансан.

Будьте в курсе последних миграци
онных законов вместе с репотре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Еленой Ким.

지난 12월 21일부터 비취업 목적의 모

든 H-2 비자 소지자는 체류 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어권 외국인 대부분

은 H-2(방문취업) 비자(2020년 8월 통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구소련에서 

온 28,272명이 H-2 비자 등록) 소지자입

니다. 이 비자자격은 한국에 3년까지 체

류할 수 있습니다. 

H-2 비자는 취업 비자이며 법무부는 

이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제조업, 농업, 축

산, 서비스 등 39개의 단순 노동 부문 목

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취업은 필수 항목

이 아닙니다. 즉, H2 비자 소지자가 취업

할 계획이 없고 가족방문과 동거, 학업, 

자녀 양육 등 취업과 무관한 사유로 왔

더라도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12월 16일 법무부 웹사이트 www.

hikorea.go.kr에는 ‘취업외 목적’ 방문취

업 H2비자 동포, 장기체류 허가 안내 공

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방

문취업 H-2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3년, 

4년 10개월) 한국에서 취업하지 않으면

서 위와 같이 가족방문, 동거，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

은 12월 21일에 발효됐습니다. 체류 기간

은 1년마다 여러 번 연장 가능합니다.

‘H-2 비자로 동포 장기 체류 허가, 취

업 제외 목적’ 지시를 위반할 경우, 처음

에는 과태료,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 및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며, 6개월 간 H-2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H-2 비자의 상태

를 F-4비자로 변경할 때 혜택에서 배제

됩니다.

지침에 따르면 방문취업 H-2비자 체류

기간 소지자 중 ‘취업목적’으로 국내 체

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체

류기간 연장은 기존 절차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정보서비스 

1345 (러시아어 상담원 0*12*0 연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러한 출입국법의 변화는 외국동포 

지원정책이 계속 될 것이라는 큰 희망이 

됩니다. 따라서 동포들은 출입국법을 포

함한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기를 바랍니

다. 관련한 러시아어 번역은 ‘너머문화센

터’에서 제공합니다.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비취업 목적의 모든 H-2 비자, 체류 기간 1년 연장 ‘동포 희소식’

Политика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инов: продление виз Н-2 с целью, исключающей трудоуйстройство

基础生活保障、生活补助、赡养义务

者的标准大幅放宽。 韩国政府将从2021

年开始放宽对“老人”、“单亲家庭”、“重残

家庭”的基本生活保障、生活补助等抚养

义务者的标准。 抚养义务人标准是指以

申请基础生活保障的承包方的所有家庭

成员为对象，考虑父母，子女等1寸直系

亲属的财产收入水平。

如果收入过低，生活困难的情况，包

括多文化家庭在内的国内人可以要求政

府支援生活补助。 当时，政府确认了抚

养义务人的标准，如果申请者家属的父

母和子女等直系亲属中有财产或收入较

高的人，就拒绝支付生活补助。

但随着此次放宽“有老人的家庭”、

“单亲家庭”和“残疾人家庭”的抚养义务

者标准，父母或子女以财产多为由得不

到生活补助支援的事例可能会消失。

根据已放宽的抚养义务者标准，除

抚养义务者每年1亿韩元、每月834万韩元

以上的高收入者和金融财产外，财产在

9亿韩元以上的情况下，不能得到生活费

支援。

除此之外，只要满足申请生活费的

人的收入、财产等的标准，就可以获得生

活补助。 以2021年的标准是能够得到生

活补助的中等收入的30%，4人家庭为例

是146万2887韩元，3人家庭为119万5185

韩元，2口之家的价格为92万6424韩元。

如果自己家人的工资达不到这一标

准，可以到邑、面、洞行政福利中心申请

生活补助。 

如果不清楚自己目前的情况，最好先

访问行政福利中心，与负责福利的职员

进行咨询。 另外，政府将医疗薪金支付

在中等收入的40%以下，居住资金在中等

收入的45%以下，教育资金在中等收入的

50%以下，即使多文化家庭不能得到生活

补助，也可以申请其他补助。

政府计划通过散发宣传物及登载网

站等进行积极的宣传，挖掘对象，并让其

得到实惠。 政府相关人士表示:“期待更

多的市民能够得到国民基础生活保障制

度的实惠”，“将积极挖掘过去因超过抚

养义务者标准等而没有得到支援的低收

入层，消除福利死角”。详细内容可向居

住地邑面洞行政福利中心进行咨询。        

<한글기사 37면>       왕그나 기자

收入低，日常生活有困难的话，请申请生活补助 생계급여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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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2021년은 다문화가족 및 외

국인주민에게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시흥시는 시민이 주인 되는 시흥을 만들

기 위해 시민참여 방안을 다양화하고, 시

흥마을교육자치회는 동별로 확대한다. 복

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망 참

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외국

인아동 보육료 지원금도 늘린다.

시흥시 일자리은행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모바일시루와 배달앱 연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듬는다. 

#새로운 시흥, 새로운 정책

시흥시는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용 

홈페이지 구축해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 

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졌다. 요즘내역서 출력이나 

이사 정산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는 등 △

주민등록부여 체계가 변경된다. △함백산 

추모공원이 개관 및 운영되며 화장은 16

만원, 봉안은 50만원, 자연장지 160만원, 

수목장은 240만원이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

비스와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가 도입 및 △시흥화폐 모바일시루 

연계사업 추진으로 배달앱을 연계해 소

상공인의 배달 수수료를 2% 이하로 낮

췄다. 또, 건강걷기 앱 ‘만보시루’를 도입

했다. △시흥화폐 모바일시루 카드형도 

도입해 관내 농협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시루앱을 활용해 충전할 

수 있다.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체크카

드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이차보전)

이 추진되며 보증 규모는 10억 원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최대 2억, 마을.자활

기업 최대 1억 원을 보증한다. 사회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신설되며, 임대의무

기간은 30년이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위

탁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

당이 지원된다. 자립훈련 수당은 20~25

만원, 자격취득수당은 20만원이다.

△대형폐기물 모바일 앱 비대면 간편 

배출사업이 도입되며 △상수도관망 유지

관리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된다.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출산 1

년 이내의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

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달라지는 행정제도

CM송 제작, 홍보 콘텐츠 기획, 브랜드 

상품 제안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참여 

방안 다양화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

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

정차 단속이 완화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기존 점심(11:30~13:30)만 운영하던 푸드

타임 운영은 저녁(17:30~19:30) 시간까지 

확대한다. 2월 28일까지 유지된다. 

△주민참여예산 365일 제안창구 운영 

및 올해부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의 일반도로에서 50km/h 이하로 운

행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

서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

차위반 과태료.범칙금도 12만원으로 상향

된다.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보

훈.참전 명예수당이 80세 미만 월 7만원

으로 인상된다.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

원금도 월 5만원에서 만 0세~2세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0만원, 만3세~5세 등

록 외국인아동은 월 24만원으로 인상된

다.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주민에게 희소

식이 아닐 수 없다. △기초연금 소득수준

도 인상돼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30

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은행제 시행

하며 △시흥화폐 시루 할인판매 및 가맹

점 모바일앱 신청이 추가됐다. △중소기

업 리트로핏(낡은 제조설비 개선) 지원

사업 및 △2021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지표가 시군 오프라인 평생교육 프로그

램 정보제공률(GSEEK), 장애 유형별 평

생교육 체계 구축 추진실적, 시군 민주시

민교육 기반조성 실적으로 변경됐다.

△청소년 산모.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도 기존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에서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로 

확대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우 60만원으로 

증가했다. △공동주택 내 투평페트병 별

도 분리배출이 시행되며, 단 2021년 6월

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

시흥시,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설치 및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 월 10~24만원 지급

包括京畿道的外国居民在内的所有居

民有望在2月11日春节长假前每人获得10万

韩元的灾难基本收入。

京畿道议会于1月11日正式向京畿道提

出了向所有道民支付第二次灾难基本收入

的方案。

对此，京畿道知事李在明在自己的SNS

上回复道:“感谢京畿道议会为了道民而做

出的深深的苦恼和决断”，“对于是否支付

第二次灾难基本所得和规模、对象、时间

等，将从道民和共同体的立场上考虑”。

实际上，政府已经决定向包括外国人

在内的全体岛民支付灾难基本所得税的方

案，只是还没有确定方法而已。

11日下午2时，京畿道议会议长张贤国，

副议长陈龙福、文更姬，民主党代表议员朴

根哲在京畿道议会举行记者招待会，正式

提议向京畿道支付第二次灾难基本收入。

张议长表示:“作为克服新型冠状病毒

感染症(新冠病毒)的实质性经济扶持对

策，将要求京畿道迅速支付‘第二次灾难基

本收入’。”

第二次灾难基本收入是去年4月支付

的第一次灾难基本收入水平，预计将支付

道民人均10万韩元。

目前正在讨论同第一次支付一样，通

过京畿地区货币信用卡和信用卡，在春节

前的2月初进行支付的方案。

但是，第二次灾难基本收入是否会支

付给所有外国居民尚不清楚。

去年，第1次灾难基本收入只支付给了

多文化家庭和拥有永久居留权的人等，因

此第2次灾难支援金也有可能以类似的形

式支付。

但是，京畿道去年曾表示，将中长期研

究向所有外国人支付灾难基本收入的方

案。

京畿多文化新闻对此相关信息，确认

京畿道的方针后，立即进行补充报道。 

<한글 기사 1면>            왕그나 记者

包括外国人在内的京畿道居民2月初人均灾难基本收入10万韩元

京畿道议会，向京畿道提议…京畿道知事李在明回应说:“将讨论规模、时间。” 2차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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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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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큰솔공원(정왕동 1512)에 인근 

외국인 주거 비율이 높은 정왕동의 특성을 반영해 ‘글

로벌 월드’라는 컨셉으로 기획된 ‘mom편한 놀이터’ 15

호점을 오픈했다.

‘mom편한 놀이터’ 15호점은 롯데그룹의 지원을 받아 

지난 14일 개소식을 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

시장을 비롯해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이제훈 초록우

산 어린이재단 회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

장, 박춘호 시흥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mom편한 놀이터’ 15호점에는 ▲글로벌월드 조합놀이

대 ▲앙코르와트 파고라 ▲세계여행 배흔들놀이 등 여

러 나라의 랜드마크를 적용한 시설을 설치해 지역 아동

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했다.

시설물 이외에도 휴식공간을 위한 포토존 벤치와 음

수전을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도 조성했다. 시흥

시는 글로벌 월드라는 특색에 맞게 국적에 상관없이 지

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커뮤

니티형 놀이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역이 함께하는 공간, ‘mom편한 

놀이터’를 시흥에 오픈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롯데그룹 사회공헌사업의 목적대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 간 또는 아이들끼리 서로 함께할 수 있

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이 되도록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

하는 등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om편한 놀이터’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창의적

인 놀이공간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착안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보장을 위해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사회

공헌사업이다.

김영의 기자

정왕 큰솔공원 ‘mom편한 놀이터’ 놀러와요

외국인 주거 비율이 높아 ‘글로벌 월드’ 컨셉으로 개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모집

취업을 고민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시흥시의 2021

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2021년 지역방

역 일자리사업에 참여해보자.

시흥시의 2021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

준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자산이 3억 원 미만인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021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시흥시민 중 취업취약

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

선 선발한다.

2021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시흥종

합일자리센터와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2021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참여

를 희망하는 자는 1월 18일부터 25일까지(주말 제

외) 위와 동일한 접수처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왼쪽부터 박춘호 의회의장, 임병택 시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京畿道民に2月初旬、一人当たり10万ウォンの災難基本所得

京畿道議會、京畿道に提案 ...　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回答 “規模、時期を検討する”

京畿道道民に旧正月の連休前の2
月初旬に、一人当たり10万ウォンの
災難基本所得が支給されると見られ
る。 

京畿道議會は1月11日に道民に2次
災難基本所得を支給する法案を京畿
道に公式要請した。

これに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
が自身のSNSに、“道民を思う京畿道
議會の政策決斷に感謝する”とし、“2
次災難基本所得支給可否と規模、對
象、時期などを道民と共同體の立場
から熟考して決定する”と明らかにし

た。
方法はまだ決定していないが、災

難基本所得金支給案は實質的に決定
したとみるべきだろう。  

11日午後2時、チャン・ヒョング
ック京畿道議會議長とチン・ヨンボ
ク、ムン・ギョンヒ副議長、パク・
グンチョル共に民主党代表議員は、
京畿道議會で記者會見を開き、京畿
道に第2次災難基本所得支給を公式
提案した。

チャン議長は“新型コロナウィルス
感染症(コロナ19)克服をめざす實質

的景氣浮揚策として、‘2次道災難基
本所得’の迅速支給を京畿道に要請す
る”と明らかにした。

2次災難基本所得は、昨年の4月に
支給された1次災難基本所得水準で
道民一人当たり10万ウォンが支給さ
れるとみられる。

1次支給時と同じく京畿地域貨幣
カードか信用カードに、旧正月の前
の2月の初旬に支給される案が檢討
されている。

しかし2次災難基本所得がすべて
の外國人住民に支給されるかは不透

明だ。1次災難基本所得は結婚移民
者と永住權者にのみ支給されたた
め、2次災難支援金もこれと同等の
支給となる可能性がある。

しかし京畿道は昨年すべての外國
人に災難基本所得を支給する案を中
長期的に檢討するとしている。

京畿多文化ニュースはこれに関連
して、京畿道の方針が確認され次
第、追伸記事を発信する。

ソン・ハソン記者
<한글 기사 1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2021년 01월 16일 ~ 01월 31일  Bucheon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취학 전 자

녀의 이중언어 교육을 가정에서 잘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아로마테라피’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

다.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

번 체험활동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을 위한 활동이 이뤄졌으며, 참여한 대상

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및 경험 나

눔으로 부모-자녀 간 소통을 높이고 친

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은 두 개의 문화

와 언어를 접하는 강점을 가진 자녀들이 

엄마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키워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

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센터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연의 향기 아로마오일 체험을 통해 가

정의 안정화 및 건강화를 조성하고 자녀

들의 엄마 모국어 일상용어 사용 빈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로마테라피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강의실에

서 웹엑스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으로 진행됐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선

착순 10가정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

며 사전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은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

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

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

코칭, 부모자녀상호작용교육,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가족코칭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

족과 결혼이민자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

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부천시가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5

일까지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 바우

처)을 발급하여 원하는 서비스 및 제

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수요자 맞

춤형 복지 사업이다. 2021년 부천시

에서 모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비

전형성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

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통합

가족상담서비스 등 7개이다. 지원대

상은 기준중위소득 120~170% 이하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 

모집 기간 내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

다. 문의 032-320-3000    이지은 기자

“아이와 함께 이중언어로 재미있게 배워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아로마테라피’ 진행

По поводу надлежащей государств
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
емьям, обратитесь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в 
Цен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беспечени
я.

Пособие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д
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зни, к
ритерии для лиц,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о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значительно см
ягчены. 

Начиная с 2021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мягчит критерии для следующих кате
горий лиц: «пожилые люди», «неполны
е семья» и «семья инвалидов тяжёлой 
степени»,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а поддер
жка, а именно пособие средств к суще
ствованию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
ости жизни.

Критерии для лиц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
мо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это  рассмот
рение уровня имущественного дохода 
прямых кровны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клю
чая родителей и детей, всех членов до
мохозяйств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авших за
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базового пособ
ия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Если по причине слишком низкого д

охода, есть трудност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то на ряду с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и семьями и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могут за
просить 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держку д
ля покрытия расходов на проживание.

Ра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еряло кр
итерии лиц,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о оказ
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и если существовал
и кровные члены семьи заявителя, так
ие как родители или дети с большим с
остоянием или доходом, то тогда было 
отказано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особия с
редства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Однако на этот раз, поскольку крите
рии для: «семей с престарелыми», «не
полных семей» и «домохозяйств с инв
алидами», были смягчены, скорее всег
о почти не будет семей, которые не по
лучат помощь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
ю из-за того что родители или дети им
еют большое состояние.

Согласно смягчённым критериям ли
ц,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о оказывать под
держку, пособие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
анию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только тем, 
у кого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дохода 100мл
н. вон в год и 8.340.000вон в месяц, ил

и владеющие имуществом, исключая 
финансовые активы, в размере более 
9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остальных случаях, соответствую
щих таким критериям, как доход и иму
щество, заявитель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по
собие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21 год 30% сре
дний доход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собия с
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составляет 
1.462.887 вон для семьи из 4 человек и 
1.195.185 вон для семьи из 3 человек. 
Для семьи из двух человек составляет 
926.424 вон.

Если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ашей семьи 
не превышает данного стандарта, мож
но посетить Цен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рай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средс
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Если вы не уверены в своей нынешн
ей ситуации, лучше посетить Центр ад
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проко
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с работником социал
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Между тем, ес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п
лачивает медицинское пособия в разм

ере до 40%, жилищное пособие в разм
ере до 45% и пособие на образование 
в размере до 50% среднего дохода, то 
в этом случа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
и, даже если они не получат пособия с
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могут подав
ать заявки на другие пособ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 счет активного ра
спространения оповещений и размещ
ения на веб-сайте, планирует уведоми
ть новых получателей пособия средст
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Один из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чиновн
иков сказал: «Я надеюсь на то, что бол
ьше граждан получат помощь по Наци
ональной базовой системе обеспечен
ия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Мы буде
м активно информировать семьи с низ
ким доходом, которые в прошлом не п
олучали пособия из-за превышения кр
итериев, и это позволит устранить "сле
пую зону"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З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о
бращайтесь в Цен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
го (областного, рай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
я по месту вашего проживания.
<한글 기사 37면>        장올가 기자

Если из-за низкого дохода вы испытываете трудност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
и,  подайте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я средства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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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дно из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удобств, доступных 
в Корее - быстрая, качественная доставка еды. 
Практически любой ресторан или кофейня рабо
тают на доставку,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позвонить не
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общепит или скачать приложе
ние, вписать свой адрес, оплатить и подождать, 
пока быстрый &QUOT;педальщик&QUOT; доста
вит вам вкуснятину до двери. 

Самые известные приложения: 요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Принцип везде одинаковый, но п
оследний вариант - самый быстрый, причина (п
о моим предположениям) - курьер ждет еду неп
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месте, а не наоборот. 

В свете последних событий, когда люди опаса
ются лишний раз выйти из дома даже в суперма
ркет, становится широко популярна доставка пр
одуктов. 

В том же приложении 배달의민족 есть отдел B
마트, где можно заказать продукты из ближайши
х магазинчиков, достав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теч
ение часа и возможна 24 часа в сутки. 

Стоимость доставки варьируется в зависимо
сти от суммы заказа: 5,000~10,000 – 2,500 вон, 
10,000~20,000 – 1,500 вон, свыше 20,000 вон до
ставка бесплатная. 

Минимальная сумма заказа – 5,000 вон. Зона 
покрытия – пока только Сеул. 마켓컬리 - одни из 
пионеров в сфере доставки продуктов. 

При заказе до 11 часов вечера можете ожидат
ь свою коробку с вкусным содержимым до 7 час
ов утра. Заказы возможны ежедневно без выхо
дных. Стоимость доставки - 3000 вон, при заказ
е свыше 40,000 вон доставка бесплатная. 

Зона покрытия сервиса – Сеул, Инчон, Кёнгид
о. Во все остальные регионы кроме вышепереч
исленных возможна доставка почтой, осуществ
ляется 6 раз в неделю (кроме воскресенья и оф
ициальных выходных), при заказе до 8 часов в
ечера доставка происходит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

ь. Стоимость доставки аналогична со стоимость
ю срочных заказов - 3000 вон, при заказе свыше 
40,000 вон доставка бесплатная. 

В приложении 쿠팡 есть отдел 로켓프레쉬, при 
заказе до 12 часов достав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до 
7 утра, при заказе до 10 утра - посылка будет жд
ать вас у двери до 6 часов вечера того же дня. 

Фишка в том, что можно выбрать упаковку: об
ычная картонная коробка или специальная упак
овка многоразов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торую пр
и вашем следующем заказе забирает посыльны
й. 

Стоимость доставки бесплатная, минимальна
я сумма заказа – 15,000 вон. 

Зона покрытия – Сеул, Инчон, Кёнгидо, но в за
висимости от продукта, вернее его наличия на б
лижайшем складе, доставка может быть ограни
чена. Чтобы провер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доставки в 
ваш район необходимо добавить продукт в корз
ину. 

Цены в целом в приложениях и в супермаркет
ах примерно одинаковы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б
езопаснее и выгоднее выходить из дома как мо
жно реже,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доставка выручает на 
все сто.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편리한 서비스 중 

하나는 빠르면서 질이 높은 음식 배달이다．

거의 모든 식당이나 커피숍이 음식을 배달한다. 배

달 주문을 하려면 직접 식당에 전화하거나 응용 프

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주소를 입력한 뒤 선결제를 

한 다음 배달아저씨가 문까지 맛있는 것을 배달할 때

까지 기다리면 된다．

한국에서 음식 배달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앱은 ‘요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이다. 모든 

앱이 빠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배달 앱 간

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이에 어떤 서비스는 배달 아저씨가 음식점에서 음

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배달하기도 한

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이 집을 떠나

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때문에 슈퍼마켓까지도 식료

품 배달이 널리 퍼지고 있다. 

배달의민족 같은 어플리케이션에는 B마트가 있어 

인근 상점에서 상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배송은 1시

간 이내에 이루어진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배송비는 주문 금액에 따라 다르다. 5,000~10,000원

을 주문하면 배송비는 2,500원, 10,000~20,000원을 주

문하면 배송비가 1,500원, 20,000원 이상은 무료 배송

이다. 최소 주문 금액은 5,000원이다.

마켓컬리는 식품 배달의 선구자 중 하나다. 오후 11

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맛있는 식

품이 담긴 박스를 기대할 수 있다.

주문은 연중 무휴로 가능하며 배송비는 3,000원이

다. 40,000원 이상 주문시 배송비는 무료이다. 

서비스 적용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이다. 

제외된 기타 지역은 우편 배송이 가능하며 주 6회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후 8시 이전 주문시 다음

날 배송된다. 배송비는 3,000원으로 동일하며, 40,000

원 이상 주문시 무료 배송된다.　

쿠팡 응용 프로그램에는 로켓배송이 있어 밤 12

시 이전 주문시 오전 7시까지 배송이 이루어지며 오

전 10시까지 주문시 당일 오후 6시까지 택배가 문앞

에 대기한다. 

포장을 선택할 수 있어서 일반 상자(박스) 이외 특

수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선택하면 택배기사가 다음 

주문시 그 재활용 포장을 가지고 간다. 

배송비는 무료이며 최소 주문 금액은 15,000원이다. 

적용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이다. 상품에 따라 

또는 가까운 창고의 재고 여부에 따라 배송이 제한

될 수 있다.

해당 지역 배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제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앱과 슈퍼마

켓의 가격은 거의 같다. 

최근에는 가능한 한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세상이 되었다. 이런 경우 배달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장올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Доставка еды и продуктов 한국의 빠른 음식 배달에 대해

코로나 시대, 배달 회사간 경쟁으로 더욱 빠르고 편리해진 한국의 배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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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내동 마을라디오 ‘께네마 라디오’, 문화다양성을 말하다”

한국, 일본 청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문화공연 멘토단 ‘아프리카 댄스’로 공동체 회복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문화

예술기획단 ‘께네마’는 아프리카 댄스로 함께 모여 춤

추고 노래하는 모임이다. 4년 전 ‘춤추고 노래하는 세

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현지 음악가들과 아프리

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한국, 일본 청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문화공연 멘토단인 ‘께네마’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만남과 소통을 해왔다.

께네마 조윤령 대표(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는 

“청년들과 문화예술기획단을 만들면서 지역에서 공

연도 하고 청소년 문화공연 멘토단으로 작업을 해 왔

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카톡으로만 소

통할 수밖에 없어 활동들이 멈추었다”고 설명했다.

멈춤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원들 사이에서는 ‘그

래도 만나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도 휴관에 

들어갔다. 만남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활동도 자연스

럽게 중단됐다. 다들 답답해하면서도 길을 찾지 못한 

채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께네마 라디오’는 코로나 속 만남과 소통을 고민

하는 단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일본 출신 이주여

성인 아끼코 씨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머리를 맞댔다.

‘께네마 라디오’는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유튜브, 

라디오로 문화예술을 하는 이들과 만나면서 시작됐

다.

조 대표는 “우리는 서아프리카 음악 등을 하는 청

년들이 있으니 라오로 음악을 들려주고 사람들의 이

야기를 들려주자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단절을 딛고 소통에 나서다

단원들은 ‘코로나 시대, 께네마는 무엇을 할 수 있

을까?’ 숱한 만남과 고민을 통해 라디오와 유튜브로 

마을 속에서 새로운 소통을 만들어갔다. 팟캐스트를 

들으며 틀을 짜고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찍어 8월부터 업로드를 시작했다.

“께네마의 문화기반이 서아프리카고, 라디오를 준

비한 이들 중 3명이 서아프리카를 같이 다녀온 청년

들이다 보니 ‘성찰’과 ‘도전’을 이야기하는 라디오로 

시작하게 됐어요.”

조 대표는 “처음 준비할 땐 한 회에 20회~ 50회 정

도 조회 수가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한 회당 500회가 넘을 만큼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

께네마 라디오는 매주 기획회의와 녹음을 하고 2

주에 한 번씩 올린다. 이야깃거리를 조사하고 나누는 

기획회의가 너무 재미있어서 기획회의 자체를 녹음해 

올리기도 했다. 7화를 찍고 함께했던 2명이 군대에 

가며 조윤령 대표도 자연스럽게 라디오에 합류했다. 

현재는 대만에 갔던 단원이 돌아오면서 6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음악은 저작권 문제로 송내동청소년문화

의집 문화예술강사인 아미두 디아바테의 자작곡과 서

아프리카 민요를 사용한다. 

“께네마 라디오에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서아

프리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을 플랫폼+문화다양성을 품다

께네마 라디오의 이야기는 개인과 마을, 부천의 이

야기를 담으며 자연스럽게 문화다양성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속 소통의 고민은 희망의 메시지로, 삶에 

대한 고민과 아프리카 음악과 춤으로, 청소년의 기후

위기 비상행동과 생태 다양성, 문화다양성 등으로 확

장되며 그만큼 다양해졌다.

조 대표는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던 청

소년들이 기후위기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라디오에 

나오고 싶다고 제안하며 부천문화재단 문화다양성사

업과도 연결됐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만들었지만, 송내동 플랫폼이 돼 마을과 

그 속에 사는 아이들의 이야기 듣고 싶던 께네마 라

디오에선 반가운 제안이었다. 아이들이 나와 노래도 

부르고 프로젝트 소개도 하며 께네마 라디오는 마을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내디뎠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시작으로 부천문화재단 문화

다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께네마 라디오는 기획회의를 

통해 5부작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화다양성의 정의와 

다름과 차이에 대해 각자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1부

작을 시작으로 2~4부는 문화다양성으로 이주민과 장

애인의 삶 등 다양한 이들을 초청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라디오로 한걸음 가까이, 마을공동체

께네마 라디오는 정해진 틀 없이 성소수자 등 다양

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부천에 사는 사람들의 다채

로운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하며 더불어 사는 건강

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조 대표는 “라디오를 고민하며 ‘우리에겐 성찰, 수

다, 지식 등은 없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고민을 통해 소중한 가치를 꺼내 이야기해 보

자’고 했다”고 말했다.

께네마 라디오는 앞으로도 마을 플랫폼으로 청소

년, 아이들, 엄마, 장애인 부모, 이주민 등 다양한 이

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다른 이들과 공유해 나갈 계

획이다. 

‘동네인 송내동에서 시작해 부천, 한국 더 나아가 

전 세계까지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도 듣는 소통의 창’을 꿈꾸는 께네마 라디오는 

서아프리카의 문화예술에서 시작된 청년들의 깨달음

과 돌아봄의 과정이자 공동체를 회복하는 청년들의 

현재 진행형 이야기다.

<오마이뉴스 동시게재>               김영의 기자

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의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죄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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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жидается, что все граждане, в том числе ин
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Кёнгидо,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базовый доход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размере 10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до 11 февраля, 
новогодних праздников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11 января парламент Кёнгидо обратился с оф
ициальным запросом о плане выплат второго б
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сем жителям Кёнгидо.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го Ли Чжэ 
Мён сообщил на личной странице в соцсети: «С
пасибо за глубокие переживани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гражданам и за решимость Парламенту Кёнги
до».  «По поводу соответствия и масштабов, по
лучающих лиц и сроков, касающихся выплат Вт
оричного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гра
ждан и общества»- отв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данным 
заявлением.

Только метод пока не определён, но план вып
лат основн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
твий всем гражданам,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цев, бы
л фактически принят.

11 числа в 14:00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брания парл
амента Кёнгидо Тян Хён Гук, заместители предс
едателя Чжин Ён Бок и Мун Кён Хи, а также пре
дставител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Пак Гын Чх
оль провели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в парламенте 
Кёнгидо и официально предложили проект вып
лат второго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
х бедств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Тян сказал: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Corona 19),  в 
качестве практической мер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т
имулирования мы просим Кёнгидо незамедлите
льно начать выплаты «Второго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я по Кёнгидо».

Вторичный базовый доход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
х бедствий на таком же  уровне что и первый, ко
торый бал выплачен в апре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как ожидается,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по 100.000 

вон на каждого жителя.
План выплат, как и в случае первых выплат, р

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на карту мест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
а Кёнгидо(경기지역화폐) и кредитные карты в на
чале февраля до новогодних праздников по лун
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днако пока неясна ситуация: будет ли выпла
чиваться вторичный базовый доход во время ст
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сем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дент
а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ервый базовый доход во вре
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ыплачивался только м
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и лицам с ПМЖ, поэто
му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выплаты вторичного п
особия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будет вып
лачиваться в аналогичной форме.

Однако было сообщено о том, ч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ёнгидо пересматривало планы выплат ба
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с
ем иностранцам, проживающим как в течении с
реднего так и короткого сроков．<한글 기사 1면>

В газете мультикултурные новости Кёнгидо ка
к только будет подтверждена политика Кёнгидо, 
касающаяся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будут напечатан
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татьи.                    장올가 기자

В начале февраля базовый доход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разме
ре 10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для жителей Кёнгидо,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цев

ชาวคยองกรีวมถ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สนอรายไดพ้ืน้ฐานจากภยัพบิตั ิ 100,000 วอนตอ่คนใหจั้งหวดั 
Gyeonggi-do ในตน้เดอืน ...กมุภาพันธ ์ขอ้เสนอถงึ Gyeonggi...ค�าตอบของ Lee Jae-myung ผูว้า่
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 Gyeonggi-do “ พจิารณาและเวลา”

คาดวา่ประชาชนทกุคนรวมถ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จังหวดั 

Gyeonggi-do จะไดรั้บรายไดจ้ากภยัพบิตัขิัน้พืน้ฐาน 

100,000 วอน ตอ่คนกอ่นในวนัหยดุปีใหม ่ในวนัที ่11 

กมุภาพันธ ์เมือ่วนัที ่11 มกราคม สภาค Gyeonggi-do 

ไดย้ืน่ค�ารอ้ง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การ

ไปยงัจังหวดั Gyeonggi-do ส�าหรับแผนการจา่ยราย

ไดจ้ากภยัพบิตัขิัน้พืน้ฐานทีส่องใหก้บัผูอ้ยูอ่าศยัทกุคน

Lee Jae-myung ผูว้า่การ Gyeonggi-do ไดโ้พสตใ์น 

SNS ของเขา  “ ฉันรูส้กึขอบคณุส�าหรับการพจิารณา

อยา่งลกึซึง้

และความมุง่มัน่ของสภาจังหวดั Gyeonggi-do เพือ่

ประชาชน”  เขากลา่ว  “ฉันจะพจิารณาจากมมุมองของ

พลเมอืงและชมุ

ชนวา่ขนาดเป้าหมายและระยะ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ไดจ้ากภยั

พบิตัขิัน้พืน้ฐานครัง้ที2่ จะไดรั้บหรอืไม”่

ไมไ่ดม้กีารตดัสนิใจเฉพาะวธิกีารนีแ้ตม่กีารตดัสนิใจ

แผนการจา่ยรายไดจ้ากภยัพบิตัขิัน้พืน้ฐานใหก้บั

ประชาชนทกุคนรวมถ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ดิว้ย

เมือ่เวลา 14.00 น. ของวนัที ่11   Jang Hyeon-guk 

ประธานสภาคยองกโีด รองประธาน Jin Yong-bok และ 

Moon Kyung-hee ,Park Geun-cheol ตวัแทนของพรรค

ประชาธปัิตย ์ไดจั้ดงานแถลงขา่วทีก่ารประชมุ 

Gyeonggi-do และเสนอการจา่ยเงนิรายไดจ้ากภยัพบิตั ิ

ขัน้พืน้ฐานครัง้ทีส่องใหก้บัคยองกโีด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การ

ประธานจางกลา่ววา่“ ในฐานะมาตรการกระตุน้

เศรษฐกจิในทางปฏบิตัเิพือ่เอาชนะการตดิเชือ้โคโรนา

สายพันธุใ์หม ่(โคโรนา 19) เราขอให ้Gyeonggi-do 

จา่ย“ รายไดพ้ืน้ฐานจากภยัพบิตัทิตุยิภมู”ิ ในทนัท”ี

รายไดพ้ืน้ฐานจากภยัพบิตัทิตุยิภมูคิอืระดบัของรายได ้

พืน้ฐานจากภยัพบิตัคิรัง้แรกทีจ่า่ยใน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ปีที่

แลว้ คาดวา่จะจา่ย 

100,000 วอนตอ่ผูอ้ยูอ่าศยั เชน่เดยีวก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ครัง้แรกจะมกีารพจิารณาแผน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ผา่นบตัรสกลุ

เงนิทอ้งถิน่ของ 

Gyeonggi-do ในชว่งตน้เดอืนกมุภาพันธก์อ่นวนัหยดุปี

ใหมท่างจันทรคติ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ยงัไมเ่ป็นทีช่ดัเจนวา่จะจา่ยรายไดพ้ืน้

ฐานจากภยัพบิตัทิตุยิภมูใิหก้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ง้หมด ปีที่

แลว้รายไดพ้ืน้ฐานหลกัจากภยัพบิตัจิะจา่ยใหก้บั

ครอบครัว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และผูอ้ยู่

อาศยัถาวรเทา่นัน้ดงันัน้จงึ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ท้ีจ่ะจา่ยเงนิ

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ภยัพบิตัใินรปูแบบทีค่ลา้ยก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ปีระกาศเมือ่ปีทีแ่ลว้วา่จะ

ทบทวนแผนการจา่ยรายไดจ้ากภยัพบิตัขิัน้พืน้ฐานใหก้บั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ง้หมดในระยะกลางถงึระยะยาว

Gyeonggi Multicultural News มแีผนจะเขยีน

บทความเพิม่เตมิทนัททีีน่โยบายของจังหวดั Gyeonggi-

do 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 <한글 기사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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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천이주민지원센터(이사장 

임영담, 센터장 손인환)에는 2020년을 마

무리하는 12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코로나19로 연말연시 후원이 감소하

며 안타까움을 느끼던 부천이주민지원센

터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박경조, 박현

웅 부자가 후원의 손길을 보내왔다.

순천제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현웅 

군은 ”평소 아버지와 함께 우리 가족보

다 더욱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군대 

제대 후 부천이주민지원센터에서 자원봉

사자로 활동하며, 보았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

한 겨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아버지의 도움으로 과자를 후원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손인환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센터장은 

“현웅 군의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연결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부천노총 박종현 의

장님과 아버지 박경조님께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린다.”라며 “박경조, 박현웅 부자 

덕분에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이날 후원품 전달을 위하여 참

석한 부천노총 박종현 의장은 “코로나19

로 더욱 추운 겨울, 혹시라도 배고파하고 

있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있다면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타

국인 대한민국 그리고 부천시에 살아가

는 우리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후원이 지

속적으로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응원

하였다.전달식에는 손인환 부천이주민지

원센터 센터장,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

포지역지부 의장, 후원자 박경조, 박현웅 

부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석했다. 

한편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는 부천

시로부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외국

주민 조기 정착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김영의 기자

추운 겨울, 집에서 

방콕 인형극 즐겨요

부천시 상동도서관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온 가족이 집에

서 편안하게 함께 볼 수 있는 온라인 

인형극을 운영한다.

이번에 방영할 공연은 인형극과 뮤

지컬을 혼합한 복합극 ‘토끼의 재판’

이다. 위험에 처한 자신을 구해준 착

한 돌쇠를 되려 잡아먹으려는 배은망

덕한 호랑이를 보고 지나가던 토끼가 

재판을 벌이는 과정을 그렸다.

바깥 나들이가 어려운 요즘 따뜻한 

집안에서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둘

러앉아 하하호호 즐길 수 있는 공연

으로 주말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

으로 기대된다.

토끼의 재판은 2월 7일 오후 2시부

터 3시까지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 봄’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

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14

일 오전 10시부터 부천시립도서관 홈

페이지(www.bcl.go.kr) 문화프로그램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 현웅이의 행복 나누기 

부천이주민지원센터에 부천시민 박경조, 박현웅 父子가 과자 후원

부천시가 2021년 새해를 맞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는 7대 분야 28

개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다문화가족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많아 꼼

꼼하게 살펴보고 이용해보자.

#일반행정 분야

2021년부터는 집에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접

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여권 수령은 본

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도시.주택 분야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임원 선출 또

는 공동 의사결정을 위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부천시

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 관

리를 위해 전자투표 비용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민.관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

민에게 촘촘하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개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

다. 기존 임대사업 등록주택은 2021년 8

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다. 

#복지 분야

부천시에도 학대아동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이 신설된다.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진행되던 아동학대 조사업

무를 시 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신

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각지대 없

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

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제도가 완화돼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 분야

부천 관내 디지털역량센터에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초교육부터 1인 

미디어(유튜버), 3D 프린트 등 중급 교육

까지 다양한 과정을 제공한다. 

#보건 분야

2021년부터는 목욕실 및 탈의실에 남

녀를 함께 입장시킬 수 있는 연령이 만 4

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한, 식품접객영

업자는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비를 비치해

야 한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

는 포장 직접 종사하는 자는 개인위생관

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도 알아야 할 2021년 부천시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부천시, 복지 교육 보건 등 달라지는 7대 분야 28개 주요 제도 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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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최대300만원 지급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1일(월)부

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

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시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

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

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200만원을 지급하며,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

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은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게 1월 11일 발송되는 신청 문자를 수신

한 후 인터넷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

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

호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등만 거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보다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오산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

정을 위하여 신청접수의 적극홍보 및 현

장접수 지침시달시 통합운영센터를 오산

시청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자금 콜센

터(1522-3500) 및 지역경제과(031-8036-

7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 수강권 지원대상 모집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경제적으로 어

려운 가정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

담 없이 배우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한 수강료 지원 대상자를 오는 20일까

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출생연도 2003~2016년인 만5~18세 유·

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

위 계층, 법정한부모지원가구, 범죄피해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

지 온라인 신청 및  시, 관할 동 행정복

지센터 서면 신청이 가능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중심 

신청을 권장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되면, 1인당 월 8

만원 범위 내 최소 8개월 이상 지원 받

으며,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라 지원 기

간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세마건강 릴레이’

오산시 세마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 건

강생활 실천 환경을 마련하고자 올해부

터 주민 생활터 중심 신체활동증진 프로

그램, ‘세마건강 릴레이’를 운영한다.

세마건강 릴레이는 보건소의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또는 자체 운영을 

통해 주민밀착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

공하며 분기별로 1~4기 프로그램을 운영

할 예정이다. 세마건강 릴레이 1기는 2월

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해 온택트 

‘집콕 슬기로운 운동교실’을 운영하며 참

여자 모집을 완료한 상태다.

다음 기수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산

소·근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

다. 

구자흥 세마동장은 “올해 시범적으로 

주민밀착형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주민들

이 건강생활실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해 나

갈 것”이라고 전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이 알면 도움되는 오산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스포츠강좌 수강자 모집, 신체활동 프로그램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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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得が低く、日常生活が困難ならば生計給與を申請

政府支援が切實な多文化家族は行政福祉センターで相談して下さい

基礎生活保障生計給與扶養義務者基準が大幅緩和
される。

政府は2021年から‘高齢者’と‘一人親家族’、‘重度障
がい者世帯’の基礎生活保障生計給與に対する扶養義
務者基準を緩和する。

扶養義務者基準とは、基礎生活保障を申請した受
給者のすべての世帯員を對象に、両親、子ども、な
ど、1寸直系血族の財産所得水準を考慮することを
指す。

所得がたいへん低く日常生活が困難な場合、政府
の生計費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その際、扶養義務者基準を確認し、申請者家族の
両親と子どもなど、直系家族に財産や所得が多い者
がいると生計費支給が拒否されたいた。

しかし今回‘高齢者がいる世帯’と‘一人親家族’、‘障
がい者世帯’の扶養義務者基準が緩和されたことで、
両親や子どもが財産が多いという理由で生計費支援
を受けられない事例は減るだろうとみている。 

緩和された扶養義務者基準によると、扶養義務者
が年1億ウォン、月834万ウォン以上の高所得者や金
融財産を除く財産が9億ウォン以上の場合にだけ生
計費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それ以外の場合は、生計費申請者の所得·財産など
の基準のみを満せば、生計給與支援を受けることが
できる。 

2021年基準生計給與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中位所
得30%基準は4人家族は146万2887ウォン、3人家族
は119万5185ウォン。2人家族は92万6424ウォン。

自分の家族が受ける給與がこの基準に達していな

ければ、邑面洞行政福祉センターで生計給與を申請
すること。

現在の自分の狀況がよく分からなければ、まずは
行政福祉センターを訪問して、福祉擔當職員と相談
することをお薦めする。

一方醫療給與は中位所得の40%以下、住居給與は
中位所得の45%以下、敎育給與は中位所得の50%以
下に支給するため、生計給與を受けられなくても他
の給與の申請が可能だ。

政府は広報紙配布、ホームページ揭示など、積極
的な広報を進め、對象者を發掘、より多くの人が恩
恵を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としている。

政府關係者は“より多くの市民が國民基礎生活保障
制度の恩恵を受けられるようになると期待”とし、
“過去には扶養義務者基準超過などにより支援を受け
られなかった低所得層を積極的に發掘し、福祉の死
角をなくしていく”とした。 

詳しい內容はお住まいの邑面洞行政福祉センター
窓口にて。<한글 기사 37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Bắt đầu từ ngày 11 tháng 2, là thời gian trước 
tết âm lịch, toàn bộ người dân thuộc địa bàn tỉnh 
Gyeonggi bao gồm cả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ều sẽ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về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với số tiền là 100,000won/người.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đã chính thức đưa kiến 
nghị lên tỉnh Gyeonggi yêu cầu hỗ trợ lần thứ hai 
cho người dân số tiền trợ cấp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vào ngày 11 tháng 1 vừa qua.

Sau đó chủ tịch tỉnh Gyeonggi ông Lee Jae 
Myeong đã có bài đăng lên SNS có nhân của mình 
với nội dung “cảm ơn những suy nghĩ sâu sắc dành 
cho người dân của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và “bản 
thân sẽ đứng trên phương diện là một người dân để 
suy nghĩ về thời kì, đối tượng cũng như quy mô hay 
có hỗ trợ tiền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lần thứ hai 
này hay không”. 

 Cho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tại, việc trợ cấp dành cho 
người dân thuộc địa bàn tỉnh đã chính thức được 
đồng ý tuy nhiên chỉ có cách thức trợ cấp là vẫn 
chưa được quyết định.

 Vào lúc 2h chiều ngày 11 vừa qua, chủ tịch Hội 
đồng tỉnh Geonggi ông Chang Hyeon Kook, ông 
Jin Yong Bok, Moon Gyeong Hui – phó chủ tịch 
Hội đồng cùng với đại diện đảng Dân chủ ông Park 
Geun Cheol đã mở một cuộc họp báo ngay tại Hội 
đồng tỉnh để đưa ra kiến nghị về việc trợ cấp lần thứ 
hai này cho người dân tỉnh.   

 Chủ tịch Hội đồng cho biết rằng “yêu cầu Tỉnh 
trợ cấp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gây ra lần thứ 2 
cho toàn bộ người dân thuộc địa bàn tỉnh nhằm mục 
đích khắc phục những khó khăn do dịch Covid-19 
gây ra, đây cũng là một trong những phương án hỗ 
trợ khó khăn trong thời kì dịch bệnh của Tỉnh”. Số 
tiền hỗ trợ lần thứ hai này sẽ bằng với số tiền đã 
được trợ cấp trong đợt 1 vào tháng 4 năm 2020, số 
tiền sẽ là 100,000won/người.

Cũng giống như với đợt hỗ trợ lần thứ nhất, trong 
đợt hỗ trợ lần thứ hai này, người dân cũng sẽ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dưới hai hình thức là tiền đặc thù 
của địa phương hoặc thẻ tín dụng, số tiền này sẽ 
được trợ cấp ngay trước kì nghỉ Tết âm lịch vào đầu 

tháng 2 tới đây.
Tuy nhiên, nhữ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rong địa bàn tỉnh có là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đợt 2 này hay không 
vẫn chưa có quyết định một cách rõ ràng.

Trong đợt trợ cấp lần thứ nhất, chỉ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đã có quyền 
định cư vĩnh viễn(F-5) mới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này 
của Tỉnh, do đó trong đợt trợ cấp lần thứ hai này, 
khả năng chỉ những đối tượng này mới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ự trợ cấp là rất cao.

Nhưng vào năm 2020, tỉnh Geonggi đã có ý kiến 
rằng sẽ suy nghĩ kỹ về những yếu tố lâu dài để hỗ 
trợ tiền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gây ra dành cho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Tòa soạn báo đa văn hóa tỉnh Gyeonggi sẽ có 
những bài viết mới nhât cập nhật về tình hình của 
tỉnh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trợ cấp vừa đề cập trên.

Nhà báo Song Ha Seong. <한글 기사 1면>

                                    강혜나 기자

Hỗ trợ tiền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100,000won/người thuộc tỉnh Gyeonggi bao gồm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bắt đầu từ đầu tháng 2 ...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đưa kiến nghị lên tỉnh 
Gyeonggi...Chủ tịch tỉnh ông Lee Jae Myong đáp “sẽ suy nghĩ về thời kì và quy m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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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파주시 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 3층 대강당에서 센터장 취임식을 진

행했다.

양 기관은 취임식과 함께 협약을 통해 파주시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문

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한대

학교 산학협력단과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는 기관 사업 및 행사의 홍보 협력 등에서 상호 협력하

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취임식에는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장형

성 단장과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성심 

센터장,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금랑 센터

장,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

했다.

조성심 센터장은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

은 과감히 개선하고,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구조를 

재점검하고 사업내용을 재편성하며, 파주시의 취약계층 

가족은 물론 타 시도의 모델이 되는 행복한 가족 像의 

표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올해부터 파주시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맡는다.        김영의 기자

“타 시도 모델이 될 행복한 가족상 만들 것”

신한대 산학협력단-파주건가다가, 위탁 운영 취임식 진행

파주시, 코로나 우울과 가족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온라인 ‘힐링존’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14일부터 

전염병 감염 두려움,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는 파주시민의 스트레스 관리와 가족관계 증

진을 위해 온라인 힐링존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등 정

신건강 문제가 부각 되고 있다. 2020년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이동훈 외 5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600명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우울 경험은 각각 48.8%, 29.7%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 또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힐링존 참가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센터에

서 재료를 받아 온라인(유튜브) 영상을 통해 각자의 

가정에서 참여하면 된다. 내용은 코로나 우울예방교

육과 아동청소년 슬기로운 방학보내기(스트레스 관

리), 힐링 프로그램(원예치료: 다육정원화분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센터는 조리읍(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운정(교

하로 20, 희망e든센터 내)과 문산(개포래로 34, 문산

광역보건지소 내)에 ‘마음건강상담소’도 상시 운영하

고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는 파주시정신건강

복지센터(☎031-945-2117/ www.pajumind.org)로 하

면 된다.                              이지은 기자

파주 결혼이주여성의 4인 4색 사진책 출판

파주건가다가, 평생교육 특성화사업 출판물 발간한다

파주시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파

주시 지역 내 다문화가족 여성이 출판에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40.50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결혼이주

여성, 그녀들의 수다를 엿보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1월 중 <수요일 오후 두 시, 네 여성의 

사진과 짧은 글들>(가제)이라는 사진책을 발간할 예

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에 파주시가 선정돼 추진한 6개 교육 과정 

중 하나다. 고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

하고 가족을 만들어 살아가는 다문화가족 결혼이주

여성이 글쓰기와 사진을 배우며 가족 간 원만한 소

통 관계를 형성하고, 사진책을 출판해 성취감을 갖

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업은 사진 촬영을 통해 발화자로서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작업인 '포토보이스(photovoice)' 기법으로 진행했

다. 학습자들은 번역 어플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모

르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

업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계획을 변경해 비대면 

온라인(Zoom) 수업으로 진행했고 자녀를 양육하는 

참여자의 특성상 오히려 온라인 수업 환경을 선호

했다. 또한 이미 온라인으로 한글 교육도 받고 있어 

줌 프로그램 활용도 익숙해 순조롭게 진행됐다.

<수요일 오후 두 시, 네 여성의 사진과 짧은 글들

>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공간’, ‘나의 고국을 

표현하는 사진’, ‘나의 마음에게 쓰는 편지’ 등의 내

용을 담고 있다. 다문화가족 여성이 엄마, 아내, 며

느리, 딸 등의 역할을 떠나 각자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빚어낸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면 결혼이

주여성들을 이해하고자 차이점을 위주로 바라보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이야기를 더욱 가깝

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안내

파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

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1년부터 확대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거주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당초 1억

원)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

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전세)가격 상승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이 1억 원 이하 거래 가격이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

이 2억 원 이하 거래 가격으로 확대됐다.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매(임대차) 계약

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첨

부해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을 방문해 제출 

하면 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해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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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ロナ克服‘小規模商工人心張り棒（버팀목）資金’、‘緊急雇用安定支援金’支給

外国人（事業者登錄者）も心張り棒資金対象に... 特殊雇用·フリーレンサーは雇用安全支援金

政府が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コロナ19)の3次
擴散による被害を受けている小規模商工人と、特殊
形態勤勞者(特雇)·フリーレンサーなど、雇用脆弱階
層に対する3次災難支援金の支給を11日からスター
トさせる。

政府は11日、4兆1千億ウォン規模の‘小規模商工人
心張り棒資金’優先支給對象者に、お知らせ文字メッ
セージを發送した。事業者登錄をしている外國人も
要件を備えていれば支援対象となる。

コロナ19被害を受けている小規模商工人280万人
のうち、まず250万人に支給する。旣存2次災難支援
金(新希望-새희망資金)を受給した小規模商工人と、
政府の防疫指針に従って集合禁止·制限措置を受けた
特別被害業種が優先支援對象だ。

昨年11月24日以降、政府と自治體の防疫强化措置
により集合禁止または營業制限對象となった小規模
商工人は、各300万ウォンと200万ウォンを支給。

昨年の売上額が4億ウォン以下で、昨年年売上が
2019年より減った小規模商工人は100万ウォンを支
給。

該當小規模商工人は文字メッセージが発送される
11日からオンライン申請が可能だ。

ただし混雑を避けるために、11∼12日の両日は事
業者登錄番號の最後の数字を基準に、偶奇数制(11日
は奇数、12日は偶数)を運用している。13日からは
區分なく申請可能だ。

政府は11日申請当日の午後から支給をスタートさ
せ、遅くても1月中には支給を完了させる計画だ。

新規受給者である残りの30万人の場合、1月25日
附加價値稅申告內容をもとに支援對象を選別、早け
れば3月中旬から支援金を支給する。ただし附加稅
申告期限延長により、以後の売上を申告すると支給 
時期がより遅くなることもある。

小規模商工人心張り棒資金事業の具體的な內容は
コールセンター(☎1522-3500)、ホームページ(www.
버팀목資金.kr)にて、3次緊急雇用安定支援金はコー
ルセンター(☎1899-9595)、ホームページ(covid19.
ei.go.kr)にて。

コロナ19長期化で所得が減った特雇·フリーレン
サー70万人に支給する3次‘緊急雇用安定支援金’も、

11日から支給している。緊急雇用安全支援金は韓国
籍を取得していなくても多文化家族は支給対象とな
る。 

昨年1∼2次緊急雇用安定支援金を受給した65万人
に、別途の審査なしに一人当たり50万ウォンを支給
する。ただし年末年始防疫强化特別對策を施行した
昨年12月24日基準で、雇用保險に加入していた者は
支援対象から除外される。

6∼11日の期間に申請を受付けたが、まだ申請して
いない者も申請済とみなし、1次または2次支援金受
給時に登錄した口座に3次支援金を支給する。

11日から15日まで先着順で支給を完了させる。
新規受給者5万人は審査を経て100万ウォンを支給

する。15日に事業公告し、申請受付けなど行政手続
きを踏む予定だ。

多文化家族は自分がどの対象に該当するのかしっ
かり把握して申請すること。

これ以外にも、京畿道が一人当たり10万ウォンの
2次災難支援金を支給す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

<한글 기사 5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นัก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และ "การจา่ยเงนิสนับสนุ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
ฉุกเฉ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จ่ดทะเบยีนเป็นผู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ยงัได ้... รับเงนิสนับสนุน ... เงนิอดุหนุนความ
ปลอดภยั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ส�าหรับการจา้งงานพเิศษและฟรแีลนซ์

ในวนัที ่11 รัฐบาลเริม่จา่ย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ภยัพบิตัคิรัง้ที่

สามใหก้บัผูด้อ้ยโอกาสเชน่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คนงาน

ประเภทพเิศษ (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พเิศษ) และมอืปืนรับจา้งที่

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การตดิเชือ้โคโรนาสายพันธุใ์หมค่รัง้

ทีส่าม (โคโรนา 19)

ในวนัที ่11 รัฐบาลไดส้ง่ขอ้ความแจง้เตอืนไปยงัผูรั้บการ

ช�าระเงนิตามล�าดบัความส�าคญัจ�านวน 4 ลา้นลา้นวอนของ 

"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ล่ง

ทะเบยีนเป็นธรุกจิยงั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หากมี

คณุสมบตัติรงตามขอ้ก�าหนด

จากนัก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2.8 ลา้นคนที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

จาก Corona 19 จะจา่ยให ้2.5 ลา้นคนแรก ล�าดบัความ

ส�าคญัจะมอบใหก้บั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เ่คย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ภยัพบิตัทิตุยิภมู ิ(กองทนุใหมท่ีต่อ้งการ) และธรุกจิทีไ่ดรั้บ

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เป็นพเิศษซึง่ถกูหา้มหรอื จ�ากดั ตามแนวทาง

การกกักนัของรัฐบาล

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ถ่กูหา้มจากการ จ�ากดั กลุม่หรอื

ธรุกจิ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เพิม่มาตรการกกักนัโดยรัฐบาลและ

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ตัง้แตว่นัที ่24 พฤศจกิายนปีทีแ่ลว้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 3 ลา้น

วอนและ 2 ลา้นวอนตามล�าด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ม่ี

ยอดขายนอ้ยกวา่ 400 ลา้นวอนในปีทีแ่ลว้และยอดขายตอ่

ปีลดลงจากปี 2019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

ออนไลนไ์ดต้ัง้แตว่นัที ่11 เมือ่ไดรั้บขอ้ความแจง้เตอื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ส�าหรับการใชง้านทีร่าบรืน่ระบบคูค่ี ่(แมใ้น

วนัที ่11 และวนัที ่12) จะท�างานตามตวัเลขสดุทา้ยของ

หมายเลขทะเบยีนธรุกจิส�าหรับทัง้สองวนัตัง้แต ่11 ถงึ 12 

ตัง้แตว่นัที ่13 คณุ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โ้ดยไมม่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

ใด ๆ

รัฐบาลวางแผนทีจ่ะเริม่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ในชว่งบา่ยของวนัที่

สมคัรในวนัที ่11 และ ด�าเนนิ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ในเดอืนมกราคม

อยา่งชา้ทีส่ดุ

ในกรณีของผู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ใ์หมท่ีเ่หลอื 300,000 คน 

จะจา่ยเงนิสนับสนุน ตัง้แตก่ลางเดอืนมนีาคม โดยเร็วทีส่ดุ

ตามเนือ้หาของรายงานภาษีมลูคา่เพิม่ในวนัที ่25 มกราคม

ส�าหรับ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กีย่วกบัโครงการ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

ส�าหรั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โปรดไปทีศ่นูยบ์รกิารเฉพาะ 

(☎ 1522-3500) หรอืเว็บไซต ์(www.Support fund.kr) 

และ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ทีส่ามมอียูท่ีศ่นูย์

บรกิารเฉพาะ (☎ 1899-9595) หรอืเว็บไซต ์(covid19.ei 

go.kr)

 “ 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ความมัน่คง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 

ชดุทีส่ามซึง่จา่ยใหก้บันักท�างานอสิระ 700,000 คนและ

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พเิศษทีม่รีายไดล้ดลงเนือ่งจากโคโรนา 19 

ทีย่ดืเยือ้มานานกจ็ะไดรั้บเงนิตัง้แตว่นัที ่11ครอบครัวทา

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อดุหนุนเพือ่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

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ไดแ้มว้า่พวกเขาจะไมไ่ดรั้บสญัชาติ

กต็าม

500,000 วอน ตอ่คนจะจา่ยพเิศษใหก้บัผูท้ีไ่ดรั้บเงนิ

สนับสนุ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ครัง้แรกและครัง้ทีส่องเมือ่ปีที่

แลว้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เมือ่วนัที ่24 ธนัวาคม ปีทีแ่ลว้เมือ่มกีาร

ใชม้าตรการพเิศษเพือ่เพิม่ความเขม้งวดในการกกักนัในชว่ง

สิน้ปีและปีใหมผู่ท้ีส่มคัร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จะไมม่สีทิธิไ์ด ้

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รัฐบาลไดรั้บใบสมคัรจากพวกเขาในวนัที ่6 ถงึ 11 แมแ้ต่

ผูท้ีไ่มไ่ดส้มคัรกจ็ะถอืวา่ไดส้มคัรและ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รัง้ที3่ 

จะจา่ยใหก้บัหมายเลขบญัชทีีล่งทะเบยีนไวเ้มือ่ไดรั้บเงนิ

ชว่ยเหลอืครัง้แรกหรอืครัง้ที2่รัฐบาลช�าระเงนิใหเ้สร็จ

สมบรูณต์ามล�าดบักอ่นหลงัไดก้อ่นตัง้แตว่นัที ่11 ถงึวนัที ่

15

ผูรั้บใหม ่50,000 คนจะไดรั้บเงนิ 1 ลา้นวอนหลงัการ

ตรวจสอบ ในวนัที ่15 มกีารประกาศโครงการและขัน้ตอน

การบรหิาร เชน่ การรับใบสมคัรอยูร่ะหวา่งด�าเนนิการ

ครอบครัว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ควรสมคัร

หลงัจากทีเ่ขา้ใจวา่พวกเขาอยูใ่นกลุม่เป้าหมายใดในทาง

กลบัก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า่ยเงนิ 100,000 วอนส�าหรับการ

ชว่ยเหลอืภยัพบิตัคิรัง้ทีส่องตอ่คนรวมถ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ดิว้ย

<한글 기사 5면>

이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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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다문화가족에게 도움 되는 지역사회 다양한 소식 전해요”

파주주말농장 접수, 평생학습관 온라인 강좌,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등

파주시는 다문화가족 및 파주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필요한 정보를 발 빠

르게 신청하면 부담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1 파주주말농장 접수 시작

파주시는 도시농업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

해 2021년 파주주말농장 운영한다.

금촌동 1017번지에 위치한 주말농장 신청은 오는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1가족당 1구좌씩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

고일(1월 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돼 

있는 자로 신청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으면 무작위 추첨

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파주주말농장은 1구좌당 9.9㎡(3평)씩 총 2,500구좌가 

분양된다. 연간 임대료는 1구좌당 1,720원이며 경작 기

간은 개장예정일인 4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파주 

주말농장 임대 관련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

go.kr)를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

과 체험농업팀(☎031-940-5282, 5289)으로 하면 된다.

#파주시 평생학습관 온라인 강좌

파주시 평생학습관은 2021년 제1기 파주시 평생학습

관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생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

주간 모집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면 비대면(온

라인) 교육으로 기획돼 진행되며 모집 분야는 ▲건강. 

취미 교육 ▲직업교육(창업.자격증) ▲컴퓨터·외국어교

육 ▲공예기타.교양무료교육 4개 분야로 K-POP댄스 등 

88개의 다양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접수는 모집분야별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 파주시민이면 파주시 평생교육포털(lll.paju.

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운영하지 

않는다.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파주시는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1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신청을 지난 13일부터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면 사업신청자가 선정한 농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고 해당 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

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전업 여성 농업인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문의는 출산(예정) 농가 거주지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단출장소(동지역 거주자는 농업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파주시 한빛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운영

파주시 한빛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월 26

일, 27일 이틀간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집에서 즐

기는 겨울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빛도서관 겨울독서교실 프로그램은 ‘나는 내가 좋

아’라는 제목으로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

된다. ▲온라인으로 즐기는 도서관 ▲42가지마음의 색

깔로 알아보는 나를 주제로 작가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나만의 봉투마스크 만들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독서교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서관

이 아닌 가정에서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대면으

로 운영된다. 이인숙 파주시 교하도서관장은 “코로나19

로 인해 비대면으로 운영하게 됐지만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감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도

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방법이나 궁금한 점은 한빛도서관 어린

이실(☎031-940-573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s://

lib.paju.go.kr/hblib)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파주시 2월 10일까지 설 명절 전 신청

1기 평생학습관 온라인 수강생 모집

18~29일까지 4개분야 88개 강좌 수강생 모집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주

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이번 지원은 설 이전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해 신청(09:00~18:00까지 운

영)하거나 문서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

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이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

습지교사, 건설기계 기사, 방문교사 등) 

및 택시종사자에게 50만원 지급이 가능

하다. 2

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초과 10억 이

하인 소상공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

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이다. 

방문 신청 첫 주인 5일부터 11일까지

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0·5번, 6

일은 1·6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인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

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

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

다.

파주시는 총 280억 원의 예산으로 소

상공인 등 약 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

를 통해 확인해 보면 된다. 

이지은 기자

파주시 평생학습관은 2021년 제1기 

파주시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

주간 모집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면 비대

면(온라인) 교육으로 기획돼 진행되

며 모집분야는 ▲건강·취미교육 ▲직

업교육(창업·자격증) ▲컴퓨터·외국

어교육 ▲공예기타·교양무료교육 4개 

분야로 K-POP댄스 등 88개의 다양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인

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스마

트 기기가 준비돼 있어야 교육 참여

가 가능하다.

접수는 모집분야별 온라인 선착순

으로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 파주시

민이면 파주시 평생교육포털(lll.paju.

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

족도 물론 신청하고 프로그램을 수강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운영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파주시 평

생학습과 교육운영팀(☎031-940-2408)

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파주시는 2021년도 평생교육 

사업을 소개하는 ‘평생학습 사업 설

명회’를 평생학습관에서 오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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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답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

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

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

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간이귀화 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

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

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

다.

(질문2)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대

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

을 봐야 하나요?

(답2)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

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

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

람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

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전

면허를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

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

니다. 

(질문3) 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3)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

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한국대사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

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

게 됩니다.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

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이유로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더 쉽게 사증을 받아 장기간 머물 수 있습니

다.

◇ 사증발급인정서(번호)에 의한 입국

원칙적으로 사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직

접 신청해서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

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양육

권이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자녀의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생활법률정보, 국적 취득과 운전면허, 친지초청에 대해

한국생활에 대한 궁금증,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군포건가다가에서 도움 받아요

다문화가족도 2020년을 돌아보며 군포시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선정해보자. 군포시민들은 군포시

의 코로나19 방역을 2020년 군포시정 뉴스 1위로 꼽았

다.

군포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시민들이 투표로 선정한 

올해 군포시정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0대 뉴스 중 1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군포시의 방

역 활동이 뽑혔으며, 2위는 GTX-C노선이 정차하게 되

는 금정역의 금정복합환승센터 입체화 사업계획, 3위는 

미래가치가 담긴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가 각각 차지했

다.

이어 4위는 민선7기 시민공감 온택트 토크콘서트, 5

위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6위는 청년살롱 청춘쉼

미당 개소, 7위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이 

올랐다. 

8위는 군포시미디어센터 개관, 9위 군포시 공무원 유

튜브 서포터즈 활동 개시, 그리고 10위는 부곡동 종합사

회복지관 희망돌봄센터 건립 도비 40억원 확보가 각각 

뽑혔다.

이번 군포시정 10대 뉴스 선정에는 시민 3,287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가운데 30~40대 여성이 반 이상을 

차지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에서 금정복합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재확인됐으

며, 토크콘서트나 통합도시브랜드, 군포시미디어센터 개

관 등이 10위 안에 든 것은 시민들이 시와의 소통과 공

감을 원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들께서 선정해주신 올해 시

정 10대 뉴스를 보니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정도

를 알 수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시정의 잘잘못

을 냉정히 평가하고 이를 교훈 삼아 내년에는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더욱 세밀히 펼쳐나가

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홍보기획과(031-390-

06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군포시민이 뽑은 2020년 10대 뉴스 1위는 ‘코로나19 방역’

군포시정뉴스, 금정역의 금정복합환승센터 입체화 사업계획 2위 선정돼 시민 관심사 반영

▲지난해 군포건가다가에서 진행된 ‘놀면뭐해yo’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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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9명, 군포시의 삶 만족

군포시민, 2020년 시정운영 긍정평가 88.6%

군포시는 지난 1월 14일 시민들을 상

대로 한 2020년 하반기 시정 현안 조사 

및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시정 운영에 대한 관심

층은 70.8%로 상반기보다 0.9%포인트 올

랐지만, 비관심층은 29.2%로 상반기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관심층은 주로 40대 연령층과 자영업

층에, 비관심층은 20대와 학생층에 각각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긍

정 평가는 88.6%로 상반기에 비해 2.7%

포인트 상승했으며, 2020년 전체의 긍정 

평가는 87.3%로 1년 전보다 6.8%포인트 

뛰었다. 

이는 금정복합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과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사업 등 민선 

7기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

느 정도 반영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하반기 긍정 평가가 83.0%로 상반기보다 

5.4%포인트 올라 소통행정의 효과를 거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포시 거주 만족도는 91.3%로 상반

기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으나, 10명 

중 9명꼴로 군포시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들의 군포에서의 삶은 어떤

지 궁금하다. 대체로 만족하고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거주 만족 이유로는 체육.휴식.녹지공

간 36.8%, 도시.교통인프라 25.9%, 쾌적

한 주거환경 11.7% 순으로 조사됐으며, 

군포시의 대표 이미지로는 수리산.수리산 

도립공원이 18.0%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도시계획.개발이 지난 2년간 가장 

잘한 분야(20.0%)이면서 가장 미흡한 분

야(31.4%)로 집계됐다.

향후 핵심 추진 분야에서도 도시계

획.개발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시

민참여.소통 25.5%, 복지.건강.가족분야 

15.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계획.개발분야 중 가장 바라는 사

업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27.0%, 금정.군포역세권 개

발 24.2%, 공업지역 활성화 및 종합정비 

16.8%, 금정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14.6%,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 6.3% 등으로 나타

났다.

주요 시정 인지도에서는 코로나19 관

련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과 마스크 지급

이 7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정환

승센터 입체화사업 추진이 71.0%, 국토교

통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이 

65.5%로 조사됐다.

도시개발분야정책의 중요도 평가에서

도 GTX-C노선 및 금정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이 8.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금정·군포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7.43점, R&D 혁신허브 조성 등 공업지역 

활성화 6.06점으로 조사됐다.

군포시정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잘할 것이다’가 50.3%,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가 46.8%로 집계됐으며, 군포시

의 미래 발전상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

환경도시가 31.9%로 가장 높았고, 시민

들과 적극 소통하는 시민중심도시 17.5%, 

문화시설이 풍부한 문화예술도시 14.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는 긍정평가가 

66.6%로 부정평가 33.4%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았으나, 킥보드 이용자 안전운행 

캠페인 홍보 37.7%, 전용도로 및 주차공

간 마련 28.5% 등, 시민들은 킥보드 관

련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현안 조사는 메트릭스리서치에 

의뢰해 군포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로 균형 

있게 구성해서 지난해 11월 9일부터 27

일까지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

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김영의 기자

多文化家庭生活法律信息，取得国

籍，驾照，邀请亲属 생활법률정보

(提问1)外国人和韩国国民结婚

的话，会立即取得韩国国籍吗?

(答1)如果外国人与韩国国民结

婚并在韩国居住，就可以取得韩国

国民的配偶地位，但并不意味着立

即取得韩国国籍。但是，和韩国国

民的配偶合法登记结婚后在韩国居

住2年或3年后居住1年的外国人，可

以通过简易归化取得韩国国籍。

◇简易归化的需要的条件

▲和国民的配偶结婚的状态▲

在韩国继续居住▲在韩国的民法上

是成年(19岁)▲品行端正▲有生活

能力▲韩国国民具备基本素质

◇申请简易入籍许可

与韩国国民配偶进行婚姻登记

并过着正常婚姻生活的外国人要想

申请简易入籍许可，只要在入籍许

可申请书上附加能够证明是外国人

的文件，提交给出入境、外国人事

务所所长、出入境、外国人厅, 出

差场所或出入境、外国人事务所出

差场所负责人即可。

(提问2)经有了本国的驾驶证，

要想取得韩国的驾驶证，还需要再

考一遍吗?

(答2)在韩国，驾驶机动车必须

经过公认的考试，取得驾驶执照。

但是，如果有在本国已经取得的驾

驶证，可以免试一部分。另外，外

国人在本国获得国际驾照的时候，

自来到韩国之日起一年内，没有韩

国的驾照也可以驾驶。

◇免除驾照考试

参加驾驶证考试的外国人▲在

韩国登记的人▲外国人登记或者被

免除的人▲作为在外同胞在国内进

行居所申报的人，取得外国驾驶证

的人，可以免除部分考试。

◇凭国际驾照驾驶

获得国际驾照的人，即使不领

取韩国的驾照，自进入大韩民国之

日起一年内，凭国际驾照就可以驾

驶汽车等。

3 .结婚移民者想要邀请在国外

的父母或亲戚怎么办?

答3 .在外国的结婚移民者的

家人和亲戚如果想访问韩国，需要

签证(VISA)。如果是这样，可以直

接向该国的驻外公馆(韩国大使馆)

申请签证。但外国国籍同胞可以向

韩国出入境管理事务所申请对想要

邀请其家属的签证签发认证书(编

号)。签证签发后将签证号码告诉父

母或亲属，由该国驻外使馆在申请

签证时提交。

◇签证入境

一般来说，观光或以亲地方的

身份入境时，得到可以停留3个月

的短期访问(C-3)资格签证。申请短

期访问(C-3)签证时，事先从在韩国

的外国人那里收到邀请函及身份担

保书(指在韩国进行公证)等能够证

明访问目的的文件，如果在申请签

证时一起提交，就能更容易得到签

证。但如果以照顾子女为由邀请父

母参加，就更容易得到签证，可以

长期停留。

◇签证签发认证书(编号)入境

原则上，想要进入大韩民国的

人必须亲自申请签证，但与大韩民

国国民结婚的外籍同胞在取得韩国

国籍之前，为邀请拥有抚养权的未

成年子女，可以向滞留地管辖的出

入境管理事务所申请签证发放批准

号码。               왕그나 기자

대표번호 1599-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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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этом году зима на удивление достаточно хо
лодная. 

И на радость многим иностранным жителям с
траны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ое утро на дорогах нас 
ожидает снег, которое весьма нечастое явление 
для корейской зимы. Поэтому в этом году социа
льные сети заполонили фотографии первого сн
ега этой зимы. 

Однако наряду со всеми прелестями зимы не
ожиданно пришла следующая напасть - холод в 
помещениях. Каково же было мое удивление, ко
гда зайдя в магазин или придя домой, ощущаеш
ь лишь легкую зябкость. 

Ведь в Сибири, благодаря центральному ото
плению, в домах и нежилых помещениях достат
очно комфортная температура. Но есть ведь 난
방 - нагрев помещения с помощью подогрева по
лов, скажете вы? И вы будете правы! Но очень ч
асто оплата отопления плата выходит очень вы
сокой, поэтому корейцы стараются экономить л
юбыми способами. И в этой статье я поделюсь 
одними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способ сократить 
난방비.

1. Этот способ наверное самый простой и нез
атратный - носить многослойную одежду дома. 
В Коре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не только термобе
лья, но и теплых пижам. Используя лишь этот сп
особ, вы сможете комфортно себя чувствовать 
даже если в квартире температура не выше 20 г
радусов. Кроме того, считается, что такой прием 
эффективен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ересушиван
ия кожи от холодного зимнего воздуха.

2. Большая часть тепла уходит через окна. Оч
ень часто, особенно в старых домах, в квартире 

становится холодно из-за продувания холодног
о воздуха из щелей в окнах. Поэтому многие ре
коменду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штор
ы повышенной плотности,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ат д
ополнительную теплоизоляцию.

3. В дополнении ко второму пункту является о
клейка окон и оконных рам пузырчатой пленкой, 
которая также препятствует проникновению хол
одного воздуха в помещения. 

Начиная с осени, такую пленку очень часто м
ожно встретить в различных магазинах. Так как 
данный способ также можно отнести к одному и
з самых простых и дешевых, то он несомненно 
пользуе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местных жите
лей.

4. Зимой воздух очень сухой, поэтому все выд
еления нашей кожей быстро испаряются и таки
м образом кожа охлаждается. Поэтому при оди
наковой температуре чем суше воздух, тем хол
однее он нам кажется. 

Это явления лежит в основе последнего спос
оба. Т.е. кажущаяся нам температура будет уве
личиваться примерно на 1°C при росте относит
ельной влажности с 25% до 55%. Другими слова
ми, если влажность в помещении будет на прав
ильном уровне, то человеку будет казаться тем
пературу помещения более теплой. Поэтому ес
ли вы хотите сэкономить на отоплении, то реком
ендуется постоянно увлажнять воздух в помещ
ении до правильного уровня.

Я надеюсь,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может вам сокра
тить расходы на отопление, но при этом чувство
вать себя комфортно, находясь дома!

올해 겨울은 놀라울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주민들에게 반가운 눈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아

졌습니다. 이는 한국 겨울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

래서 올해 SNS에는 겨울 눈 사진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겨울의 모든 즐거움은 뜻하지 않게 실내 추

위로 이어집니다. 

필자는 최근 가게에 들어가거나 집에 돌아올 때 약

간의 오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

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중앙난방이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한국에도 난방이 있어요. 바닥 난방(온돌)으로 방

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할 것

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난방비가 큰 부담을 주

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절약을 시도하

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난방비

를 줄이는 가장 인기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옷을 여러겹 껴입기

이 방법은 아마도 가장 간단하고 저렴할 방법입니

다. 한국에는 보온 속옷뿐만 아니라 따뜻한 파자마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방법만 사용해도 아파트의 온도가 

20도를 넘지 않아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

운 겨울 공기로 인한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2. 커튼 등으로 단열하기

대부분의 열은 창문을 통해 빠져 나갑니다. 자주, 

특히 오래된 주택에서는 창문의 틈에서 차가운 공기

가 들어와 집이 차가워집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고밀도 커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이는 

추가 단열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3. 뽁뽁이 등으로 추가 단열하기

두 번째 방법 외에도 창문과 창틀을 일명 뽁뽁이

(에어캡)라고 하는 버블 랩으로 덮어서 찬 공기가 실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을부터 이

런 종류의 제품을 다양한 상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없이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4. 실내 가습하기

겨울에는 공기가 매우 건조하여 피부의 모든 분비

물이 빠르게 증발하여 피부가 식습니다. 따라서 같

은 온도에서 공기가 건조할수록 더 차갑게 느껴집니

다. 이같은 현상은 다음의 해결 방법의 기초가 됩니

다. 실내 기본습도가 25%에서 55%로 상승하면 겉보

기 온도가 약 1°C 증가합니다. 즉, 실내 습도가 올바

른 수준이면 실내 온도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

니다. 따라서 난방비용을 절약하려면 실내 공기를 올

바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가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사가 난방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

며 외국인주민 모두 여전히 집에 있는 것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Как сэкономить на отоплении в корейских квартирах 난방비 절약법

온돌 따뜻하지만 난방비 적지 않아, 외국인주민도 내복, 커튼, 에어캡 등으로 난방비 절약해요 

광명시청 1688-3399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2060-0453 군포시청 031-392-3000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95-1811 

아시아의창 031-443-2876 광명여성의전화 02-2614-7370 광명YWCA성폭력상담소 02-2619-8928 광명고용센터 02-2680-15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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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아동돌봄교실 운영 정담회 개최

유근식 도의원, 3월 개소 돌봄센터 도비 설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4일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4단지 

사무실에서 경기도청이 직접 추진하

는 광명 아동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광명 아동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

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일범 경기도청 아동

돌봄과 팀장을 비롯하여 노혜진 아파

트관리소장, 윤석진 단지 대표, 김덕

환·남성순 동대표 등이 참여하였으며, 

광명 아동돌봄센터의 운영방향에 대

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신일범 아동돌봄팀

장은 “거점형 돌봄시설인 ‘경기도 아

동돌봄센터’ 운영은 지역 아동돌봄 

사업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지역돌봄시설 통합 네트워크 구

축, 주간돌봄 및 저녁, 공휴일, 방학, 

긴급돌봄 등 틈새돌봄까지 폭넓은 돌

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

정의 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에서

는 복합도시형인 광명센터 이외에도 

대도시형 시설인 화성센터, 산업단지

형인 파주센터 등 3개 센터를 시범으

로 시작하게 됐다. 이들 3개 센터를 

오는 3월에 일제히 개소하고, 추가로 

농촌형 시군을 대상으로 센터 1개소

를 추가 설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근식 의원은 “광명 아동돌봄센

터는 기존 체육시설로 이용되던 소하 

4단지 주민공동시설 공간을 지역의 

아동돌봄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흔쾌히 지역주민들께서 무상사용

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청으

로부터 1억 5,100만원의 센터 설치예

산과 1억 3,200만원의 운영비를 전액 

도비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

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돌봄공

백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서로의 어

려움을 잘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가

능했다. 앞으로 광명 아동돌봄센터가 

제공하는 틈새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자녀 등과 같은 돌봄 취약 아동

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혜진 소장 및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아동돌봄시설

들이 주간돌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

게는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근식 의원은 지난 12월 경

기중앙교육도서관-경기과천교육도서

관 소장 도서 광명 작은도서관협의회 

기증과 관련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광명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기

광명소식지 3개 국어 번역 등 이주민 배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30만 광명시민

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마련해 올해 더 알찬 정책을 추

진한다.

#일자리.복지 분야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을 

돕기 위해 일자리.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

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2월 철산

동에 문을 연다. 광명시는 쉼터에 남녀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마

련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난해보

다 1.5% 인상(150원)된 1만150원을 지급

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 2억 원 이하에서 중

위소득 70% 이하 또는 재산 3억 원 이하

로 완화했다.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여성 인턴을 채

용하는 기업에 지난해보다 80만원 늘어

난 32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 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 한부모가족에 대

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

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

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수급자

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

위 70% 이하에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과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

층에게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액이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으며 주

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

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

급한다.

#교육.보육 분야

지난해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1학

년까지 확대된다. 단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간 720

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은 

자격 기준에 따라 기존 85%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광명소하휴먼시아4단지 주민공동시설

에 경기도 거점형 아동돌봄센터가 상반

기 중 문을 열어 학기 중에는 오후 2~7

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존에 각 동의 통장 등이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직접 사진을 올리고 수수료

를 납부하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

다. 단, 여권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한다.

#부동산.주택 분야

광명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공시가

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를 감면해준다. 

주택공시가격 5억~6억 원은 0.35%, 2.5

억~5억 원은 0.2%, 1억~2.5억 원은 0.1%, 

1억 이하 0.05%씩 낮추어 3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

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신혼부부의 경우 매년 1회씩 3년 동

안 가구당 최대 195~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 청년의 경우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120만원(연간 최대 30~ 4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다문화가정의 지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광명소식지를 광

명시 거주 다문화가족 인구가 가장 많은 

3개 국가(중국, 베트남, 일본)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김영의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경기다문화뉴스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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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1년을 맞아 다문화가족 및 

광명시민 생활에 도움이 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방문교육서비스 대상 가정 모집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방문교

육서비스 대상 가정을 모집한다. 단 현재 자녀생활서비

스는 대기자가 많아 약 6개월~1년 사이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2021년 방문교육서비스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주 2

회, 1회당 2시간(20분 휴게시간)이 진행된다. 장소는 대

상가정 내며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한국어,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자녀(자녀생활서비스)를 대상으

로 한다.

서비스는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가 지

원되며 지원 가구 소득 기준 서비스 비용이 발생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2인 가족 4,632천원, 3

인 5,976천원, 4인 7,314천원, 5인 8,636천원이다. 중위소

득 150% 이하는 무료 이용 가능하며, 150% 이상은 월 

6만5,28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센터

(02-6265-1366)로 하면 된다.

#공공도서관, 겨울방학 비대면 프로그램

광명시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겨울독서교실 및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한

다. 

전국 공공도서관과 함께 운영하는 이번 겨울독서교

실은 관내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소하도서관은 

3~4학년 대상) 도서관별로 4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하안도서관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40 미래

의 나’라는 주제로 ‘책과 함께하는 미래직업여행’ 등 독

서에 대한 흥미와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독서기반 

프로그램을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명도서관은 ‘집

콕! 랜선교실’을 주제로 ‘5줄만!’ 등 다양한 독서체험을 

할 수 있는 7개 프로그램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운

영한다. 

▲철산도서관은 ‘도서관과 함께, 코로나 힐링!’이라는 

주제로 ‘반려식물로 마음 힐링’ 등 참가자들의 독서력 

증진과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소하도서관은 ‘언택

트 시대의 환경’을 주제로 ‘어떻게 생각해?’ 등 코로나19

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환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운영한다.

겨울방학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안도서관은 <

창의융합 과학교실> 등 4개 강좌를 ▲광명도서관은 <환

경톡톡 미술놀이> 등 5개 강좌를 1월 25일부터 28일까

지 운영한다. ▲철산도서관은 <도전! 나도 유튜버!> 등 

4개 강좌를 2월 2일부터 5일까지, ▲소하도서관은 <미

술관에 간 코딩> 등 4개 강좌를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연서도서관은 <북아트와 함께하는 미술관 산책> 등 3

개 강좌를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한다. 기타 자세

한 내용은 광명시도서관 누리집(www.gmlib.gm.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6월 개장

광명시는 6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이 올해 6월 개장한다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대표적인 협업 사례로 손꼽히는 화

성 함백산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광명.화성.부천.안산.시

흥.안양시 6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화성시 매송면 숙

곡리(산12-5법인지) 일원 30만㎡ 부지에 총 건축면적 

9,154㎡ 규모로 화장시설 13기, 봉안시설 26,514기, 자연

장지 25,300기, 장례식장 8실과 주차장, 공원, 관리사무

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6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이 개장되면 화장시설

은 구당 16만원에 사용할 수 있다. 광명시는 화성 함백

산 추모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

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이 알면 도움 되는 광명 지역사회 다양한 정보, 기억해요

광명건가다가 방문교육서비스, 도서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추모공원 6월 개장 등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

된다.

정부는 2021년부터 ‘노인’과 ‘한부모가족’, ‘정도가 심

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 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너무 적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다

문화가족을 비롯한 내국인은 정부에 생계비 지원을 요

청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해 신청자 가족

의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 중에 재산이나 소득이 많

은 사람이 있으면 생계비 지급을 거절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노인이 있는 가구’와 ‘한부모가족’, ‘장

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부모님이

나 자녀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비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연 1

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

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외의 경우에는 생계비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의 기

준만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3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146만 2887원, 3인 가족은 119

만 5185원이다. 2인 가족은 92만 6424원이다.

자신의 가족이 받는 급여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른면 일단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해 복지 담당 직원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

겠다. 한편 정부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

득의 50% 이하에 지급하므로 다문화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해도 다른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홍보물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

면 된다. <중국어 17면, 베트남어 48면, 러시아어 22면, 

일본어 29면, 태국어 42면>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소득 낮아 일상생활 어렵다면 생계급여 신청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다문화가족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상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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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2021 신축년을 맞이하여 이주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한

국어 교육 겨울특강을 시작한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특강은 

사업 공백기간인 1~3월에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 공

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 선정 성과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공백이 가정내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가정의 위기상황으로 이어지지 않

도록 하기 위해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

연화 센터장과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이다.  

이주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겨울특강은 1

월 18일부터 ‘2021년 한국어교육 겨울특강 온라인수업’

을 통해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 강사와 비대

면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결과를 환류하여 이주여

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욕구를 반영하였다.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며 특히, 교과를 이용한 기

초과정 외에도 어렵게 느껴지는 토픽과정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활용 및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적극적이고 차

별화된 비대면 수업으로 이주여성들의 원활한 의사소

통과 자아성장을 돕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2021년 신축년에도 소처럼 부지런히 일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가

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

육아나눔터 사업을 통해 가족 내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를 예방하며 발생된 문제를 최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

는 행복디딤돌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아직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이 있다면 올해는 꼭 센터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송하성 기자 

한국어교육 공백 없도록 겨울특강 운영해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나금융나눔재단 한국어 특강

경기도 자원봉사 우수수요처 선정

김포건가다가 ‘현판 전달식’ 마쳐 

지난 1월 11일 김포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현

숙)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경기

도 자원봉사 우수수요처」로 선정, 현판을 전달했다. 

우수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

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

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 중 자원봉사활동 관리

가 잘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매년 1365자원봉사포털 활

용,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자원봉사자 관리 등 평

가 기준에 따라 우수수요처를 선정한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모두가족봉

사단, 자원상담사,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

족 서포터즈 사업, 일반 봉사자 등을 김포시자원봉

사센터와 연계하여 1365자원봉사포털에 활용하여 전

문적으로 봉사자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자원봉사센터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에도 김포시보건소,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시자율방재단 등 4곳을 선정해 현판식을 진행했

다. 박현숙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은 “지역사회 발전

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신 수요처와 자원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요처와 상

호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관리가 활성

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김포시의 가족사업을 위한 의견을 모으다  

김포시청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김포시 여성가족과는 지난 1월 14일 김포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 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경애 김포시 여성가족과장, 한규리 

가족다문화팀장과 김연화 센터장 외 김포시청 주무관, 

센터 직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센터 업무보고에는 ▲운영법인 및 기관소개 ▲20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 및 성과보고 ▲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및 비대면 프로그램 ▲2021 사

업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간담회 때는 종사자 처우개선, 

센터사업 홍보협조 등과 관련해 중지를 모았다. 

특히 2021년은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통합되어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된지 3년이 되는 해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속적인 소통·협력으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면서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상생하

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박경애 김포시 여성가족과 과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사업, 긴급돌봄 등을 신속히 시도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김포시 역시 센터가 지

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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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âu Hỏi 1)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au khi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có thể 
được cấp quốc tịch Hàn quốc ngay không?

(Đáp 1)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au khi ké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sẽ có thể định 
cư dài hàn tại hàn quốc với visa kết hôn nhưng không thể 
được cấp quốc tịch ngay được. Thay vào đó, nếu người 
vợ(chồng) có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ịnh cư trừ trên 2 hoặc 
3 năm tại hàn quốc và từ trên 1 năm liên tiếp định cư sẽ 
có thể đăng kí thi lấy quốc tịch hàn quốc

◇ Điều kiện để đăng kí lấy quốc tịch dành cho người kết 
hôn

▲Đang có quan hệ hôn nhân với người vợ(chồng)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Định cư liên tiếp tại hàn quốc trong 
thời gian dài ▲đủ 19 tuổi theo luật dân sự hàn quốc công 
bố ▲có phẩm hạnh tốt ▲có khả năng lao động nuôi gia 
đình ▲ có  phẩm chất đủ để trở thành một công dân của 
hàn quốc.

◇ Cách thức đăng kí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au khi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nếu có nguyện vọng 
nhận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phải viết và nộp đơn xin cấp 
quốc tịch hàn quốc cùng với một số hồ sơ kèm theo để 
chứng minh thân phận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mình sau 
đó nộp lại cho cơ quan xét duyệt là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ó quyền hạn kiểm tra và cấp quốc tịch. 

(Câu Hỏi2) Tôi đang có bằng lái xe được cấp bởi quốc 
gia của tôi, nhưng nếu tôi muốn đăng kí cấp bằng lái xe 
tại hàn quốc thì có phải thi lái xe lại từ đầu hay không?

(Đáp2) Để có thể lái xe một cách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bạn phải có bằng lái xe được cấp bở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tại hàn quốc. Một số các trường hợp nếu người 
lái xe đã có bằng lái xe được cấp bởi quốc gia của mình 
thì sẽ không cần phải thi lái xe lại cũng có thể lái xe một 
cách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Ngoài ra, nếu người đang sở 
hữu bằng lái xe là bằng lái quốc tế mà chính quốc gia của 
mình cấp thì sẽ có thể được lái xe trong 1 năm kể từ ngày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mà không cần phải có thủ tục 
đăng kí lái xe nào cả

◇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thi bằng lá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ó 1 trong các điều 

kiện sau ▲Có chứng minh thư người nước ngoài do hàn 
quốc cấp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í cư trú hay người 
được miễn đăng kí cư trú ▲Một số các kiểu bào.

◇ Lái xe bằng bằng lái xe quốc tế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ở hữu bằng lái xe quốc tế có 

thể không cần đăng kí thi lái xe  tại hàn quốc vẫn có thể 
lái xe một cách hợp pháp trong vòng 1 năm kể từ ngày 
nhập cảnh bằng bằng lái xe quốc tế của mình.

(Câu Hỏi 3) Vợ(chồng) kết hôn với người hàn quốc làm 
thế nào để có thể bảo lãnh bố mẹ và người thân sang 
hàn quốc?

(Đáp 3) Để có thể bảo lãnh bố mẹ hoặc người thân 
của mình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hì điều đầu tiền cần 
phải làm đó chính là cấp visa để có thể nhập cảnh. Trong 
trường hợp này người được bảo lãnh có thể trực tiếp 
đến phòng lãnh sự của Đại sứ quán hàn quốc để đăng 

kí xin được cấp visa. Nhưng đối với các kiểu bào nếu có 
nguyện vọng bảo lãnh người thân trong gia đình thì chỉ 
cần nộp hồ sơ bảo lãnh tại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là 
được. Khi Cục cấp mã visa thì chỉ cần đưa lại cho người 
được bảo lãnh mã số này và họ sẽ lên đại sứ quán để 
đăng kí đóng visa

◇ Nhập cảnh đối với người phải có VISA
Thông thường, khi nguời thân trong gia đình được bảo 

lãnh nhập cảnh thì sẽ có thể lưu trú tại hàn quốc với thời 
gian ngắn hạn là dưới 90 ngày và visa được câp là visa 
du lịch C-3. Để đăng kí Visa ngắn hạn(C-3), người được 
mời phải có được thư mời từ phía người mời đang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cùng với giấy bảo chứng(đã được công 
chứng tại hàn quốc), vv cùng với một số giáy tờ chứng 
minh cho mục đích bảo lãnh của mình. Người được bảo 
lãnh nên chuẩn bị các thủ tục này trước để nộp cùng với 
giấy đăng kí xin cấp visa thì sẽ rút ngắn thời gian chờ đợi 
hơn rất nhiều.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bảo lãnh người thân 
sang trông con nhỏ thì tỷ lệ ra visa sẽ rất cao và có thể 
lưu trú tại hàn quốc với thời gian tương đối dài.

◇ Nhập cảnh sau khi nhập được visa
Theo luật, người được mời – nghĩa là ngườ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sẽ phải là người đi đăng kí xin cấp visa tại 
lãnh sự quán, nhưng đối với kiểu bào kết hôn với người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mặc dù chưa nhận được quốc tịch đi 
chăng nữa nhưng nếu có nguyện vọng bảo lãnh con của 
mình khi chưa đủ tuổi thành niên thì chỉ cần nộp hồ sơ 
bảo lãnh tại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nơi mình đăng 
sinh sống là được. <한글 기사 33면>      강혜나 기자

Kênh thông tin luật pháp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Tìm hiểu về bảo lãnh người thân, cách thi bằng lái xe và quốc tịch 

多文化家族の生活法律情報、國籍取得と運轉免許、親戚招請について 

(質問1) 外國人が大韓民國國民と婚姻すれと、すぐに
大韓民國の國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ますか? 

(答1) 外國人が大韓民國國民と婚姻し大韓民國に居住
すると、大韓民國國民の配偶者としての地位をもつこ
とになりますが、すぐに大韓民國の國籍を取得できま
せん。ただ大韓民國國民の配偶者と適法に婚姻申告、
大韓民國で2年居住、または3年經過し1年居住した外
國人は、簡易歸化を通じて大韓民國國籍を取得できま
す。

◇ 簡易歸化の要件
▲國民である配偶者と結婚した狀態であること ▲大

韓民國に継続居住すること ▲大韓民國の民法上成年(19
歲)であること ▲品行方正であること ▲生計能力がある
こと ▲大韓民國國民としての基本素養を備えているこ
と 

◇ 簡易歸化許可申請
大韓民國國民である配偶者と婚姻申告を行い、正常

な結婚生活をおくっている外國人が、簡易歸化許可を
申請するためには、歸化許可申請書に外國人であるこ
とを證明する書類などを添附、出入國·外國人廳長、出
入國·外國人事務所長、出入國·外國人廳出張所長、また
は出入國·外國人事務所出張所長に提出します。

(質問2) 本國の運轉免許證をすでに持っているのです
が、大韓民國の運轉免許證を取得するならば、最初か

ら試驗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答2) 大韓民國で自動車を運轉するためには、公認試

驗を経て運轉免許證を取得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
だ本國ですでに取得した運轉免許證があるならば、運
轉免許試驗の一部が免除されます。また外國人が本國
で國際運轉免許證を發給されている場合、大韓民國に
入國した日から1年間、大韓民國の運轉免許證がなくて
も運轉することができます。

◇ 運轉免許試驗の免除
運轉免許試驗を受けようとする外國人のうち ▲大韓

民國に住民登錄している者 ▲外國人登錄をしたか免除
された者 ▲在外同胞として國內居所申告をした者が外
國免許證を持つ場合は、運轉免許試驗の一部が免除さ
れます。

◇ 國際運轉免許證による運轉
國際運轉免許證を發給された者は、大韓民國の運轉

免許を取得していなくても、大韓民國に入國した日か
ら1年間は、國際運轉免許證で自動車などを運轉するこ
とができます。

(質問3) 結婚移民者が外國に住む両親や親戚を招請す
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ですか?

(答3) 外國に住む結婚移民者の家族·親戚が大韓民國を
訪問するためには、査證(VISA)が必要です。この場合、
直接その國家の在外公館(韓國大使館)に申請し、査證の

發給を受けるます。ただ外國國籍同胞は、大韓民國內
の出入國管理事務所に招請しようとしている家族の査
證發給認定書(番號)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査證發
給認定書(番號)が發給されると、その番號を両親や親戚
に知らせ、その國家の在外公館で査證發給を申請する
ときに提出します。

◇ 査證(VISA)發給による入國
普通觀光や親戚訪問目的で入國する場合には、3ヶ

月間滞在できる短期訪問(C-3)資格の査証を發給されま
す。短期訪問(C-3)査證を申請する場合、大韓民國に住
む外國人から招請狀および身元保證書(大韓民國で公證
を受けたものを指す)など、訪問目的を證明する書類
を前もって準備し、査證發給申請を行うときに提出す
れと、より容易に査證の發給が可能です。子どもの面
倒をみるためという理由で親戚を招請する場合は、よ
り簡単に査證を発給され長期間滞在することができま
す。<한글 기사 33면>

◇ 査證發給認定書(番號)による入國
原則的に査證は、大韓民國に入國しようとする者が

直接申請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が、大韓民國國民と結
婚した外國國籍同胞は、大韓民國國籍を取得する前で
も、養育權がある未成年の子どもを招請するために、
滯留地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に招請する子どもの査證
發給認定番號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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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김연화)는 지난 12월 16일 온라인 

ZOOM을 활용하여 김포시 거주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40명을 대상

으로 ‘행복한 우리가족! 힐링하는 부모!’ 

프로그램을 2회기 진행했다.

1회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말모임이 

어려워지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

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가사분담 및 

육아에 지쳐있는 부모들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와인의 역사와 종류, 선물

용 와인 고르는 방법 및 가족모임 식사

예절 등을 내용으로 비대면 부모교육 ‘와

인이야기와 가족매너교육’을 진행했다. 

사전에 제공된 포도주를 대신한 포도주

스와 와인잔 KIT를 활용하여 체험의 시

간을 가졌다.

2회기는 가정안전관리교육으로 안전사

고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CPR), 하임리히법 등을 가정 내에서 실

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응급처치교육

이 진행됐다.

안중용 강사의 시범과 엄희원 단장(김

포시재난안전CPR교육단)이 ‘가정안전관

리교육’을 주제로 비대면 진행했다.

이번 부모교육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가족들에게 와인

매너를 통해서 오붓한 연말파티로 힐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 안전사고에 대해 걱

정했는데 응급상황시 간단한 처치법을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2021년에도 비대면 가

족프로그램을 통하여 김포시민대상 교육·

문화·상담 등의 one-stop 맞춤형 가족지

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김포시 전국 최초 모든 세대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

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

화에 따른 생활쓰레기 증가와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종

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

록 절차를 밟았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김포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

화가족을 포함한 전체 19만 3,234세대

의 세대주이다. 세대당 20리터 종량

제 봉투 50매가 지원되며 총 지원물

량은 966만 1,700여 장이다.

김포시는 읍면동별로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는 배부계획을 세워 이달부

터 각 세대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

해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을 결정했다”

면서 “투병 페트병 분리수거 등 자원

재활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

부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로 지친 김포 가족들의 힐링 시간 가져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교육 “행복한 우리가족! 힐링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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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지친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 자녀 돌봄공백 ‘마을돌봄나눔

터’로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 후 일상을 걱정하

는 맞벌이 부부의 절박한 고민을 해결하

기 위해 2021년 래미안슈르 ‘마을돌봄나

눔터’와 부림 ‘마을돌봄나눔터’를 운영한

다. ‘마을돌봄나눔터’는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홀로 있는 초등 자녀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인 돌봄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되

는 공공 돌봄서비스 정책이다.

과천시가 운영하는 ‘마을돌봄나눔터’는 

학기 중에는 1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

는 9시부터 7시까지 방과 후 아이들을 돌

보며, 숙제와 생활지도, 학원 시간 챙기

기, 간식 제공 등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

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으

로 선정기준은 맞벌이 가정, 사회적 배려 

가정 등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

운 가정 등이다.

래미안슈르 ‘마을돌봄나눔터’는 래미안

슈르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대상이며 1월 

19일까지 20명 모집한다. 이메일(gchfsc@

daum.net)로 신청받아 공개 추첨한다. 

이용 기간은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다. 

월 이용료 5만원을 분기별 납부해야 한

다. 부림 ‘마을돌봄나눔터’는 과천 관내 

초등학생 대상이며 1월 19일까지 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02-503-0070)로 확인

해야 한다. 공개 추첨하며 월 이용료 5만

원을 분기별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을 운영한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

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우울감과 양

육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심리적 피로감 

등을 지원하고, 해소하기 위해 1월 22일

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코로

나19로 인해 가족돌봄 및 가사스트레스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대상이며 

▲가족맞춤형 상담은 초등기 이하 자녀

를 키우는 부모 20가정 대상이다. ▲랜선 

수다방은 초등기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

모 20가정 대상이며 ▲집콕놀이는 A팀

과 B팀으로 나눠 5~7세 유아 자녀 10가

정, 8~13세 초등 자녀 10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각 가정에서 줌을 이용해 진행되며 

상담은 개별 안내된다. 랜선도시락 수다

방은 A팀 1월 22일과 29일 12시~ 13시30

분, B팀 1월 27일과 2월 3일 12시~ 13시

30분 각각 진행된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방안에 대한 경험담과 아이디어 나눔이 

이뤄진다. 

놀이전문가와 집콕놀이는 A팀 2월 19

일과 2월 26일 오전 10시~12시, B팀 2월 

24일과 3월 3일 오전 10시~12시 각각 진

행된다.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스트레스 

해소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중복참여가 안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센터(02-503-0070)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19로 지친 다양한 가족 부모의 어려움 함께 극복해요”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을돌봄나눔터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문의 02-503-0070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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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 교

수)는 2020년 한 해 동안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행복 어

울림~ 다문화동행’을 진행했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은 외국인과 선주민의 사회통합

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선주민의 긍정적 인식변화를 위

해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무원,일

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다양하게 이뤄졌다.

교육은 결혼이민자를 문화체험 강사(다문화 강사)로 

활용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164회기, 164시간, 1

회 1시간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기관

별 2개국, 7회기 수업, 학교는 1학교 1학년 12회 무료지

원 됐다.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은 1회 2시

간 진행됐으며 베트남 전통 무용 공연도 실시됐다.

강의&체험식 교육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국가 

특징 소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출신국 문화(의식

주, 전통, 놀이 등) 소개 ▲의상, 전통 놀이 체험활동 등

이 진행됐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

를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을 실시했는데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증

진시켜 문화 간 차이 이해 및 수용과 다문화사회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결혼이민

자로 구성된 다문화 강사의 역량 강화 및 자아실현 기

회가 제공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문화다양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어울림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행복 어울림~ 다문화동행’

안양시의회 최병일 부의장 간담회

다문화정책 개선 활성화 방안 모색

안양시의회는 지난 1월 12일 부의장 직무실에서 

다문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주여성 자립방안, 다문화 관련 조

례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

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일 부의장과 안양시 다문화 홍보대사 이레샤 

페레라, 안양시 여성가족과장, 가족지원팀장이 참석

해 다문화정책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

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병일 부의장은 “다문화가정도 우리 사회의 일

원으로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나온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다 함께 공존할 수 있

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안양시는 작년 12월 14일 이주여성 자조

단체 ‘톡투미’ 대표를 맡아온 이레샤 페레라를 안양

시 다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영의 기자

หากรายไดข้องคณุอยูใ่นระดบัต�า่และชวีติประจ�าวนัของคณุล�าบากใหย้ืน่ขอผลประโยชนใ์นการด�ารง
ชพี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กาจองทีต่อ้งการ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รัฐบาลอยา่งสิน้หวงัเยีย่มชม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การบรหิารเพือ่ขอค�าปรกึษา

มาตรฐานส�าหรับผูท้ีม่หีนา้ทีต่อ้งสนับสนุนผลประโยชน์

พืน้ฐานในการด�ารงชพีจะคลีค่ลายลงอยา่งมาก

ตัง้แตปี่ 2564 เป็นตน้ไปรัฐบาลจะผอ่นปรนมาตรฐาน

ส�าหรับผูท้ีม่หีนา้ทีส่นับสนุนสวสัดกิารการด�ารงชวีติขัน้

พืน้ฐานส�าหรับ "ผูส้งูอาย"ุ "ครอบครัวทีม่พีอ่หรอืแมเ่ลีย้ง

เดีย่ว" และ "ครัวเรอืนทีท่พุพลภาพรนุแรง"

เกณฑส์�าห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ม่ภีาระผกูพันหมายถงึการ

พจิารณาระดบัรายไดท้รัพยส์นิของญาตทิางสายโลหติ

รวมทัง้พอ่แมแ่ละลกูส�าหรับสมาชกิในครัวเรอืนทัง้หมด

ของผูรั้บทีส่มคัรขอรับความมัน่คงในการด�ารงชวีติขัน้พืน้

ฐาน หากชวีติประจ�าวนัล�าบากเนือ่งจากรายไดน้อ้ยเกนิ

ไปชาวเกาหลรีวมถงึครอบครัว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

วฒันธรรมสามารถขอ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รัฐบาลส�าหรับ

คา่ครองชพีได ้

ในเวลานีรั้ฐบาลไดต้รวจสอบเกณฑส์�าหรับผูส้นับสนุน

ทีม่ภีาระผกูพันและปฏเิสธทีจ่ะจา่ยคา่ครองชพีหากมคีน

ทีม่ทีรัพยส์นิหรอืรายไดจ้�านวนมากในหมูส่มาชกิใน

ครอบครัวเชน่พอ่แมแ่ละลกูใน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ผูส้มคัร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ในขณะนีเ้มือ่มาตรฐานส�าหรับผูท้ีต่อ้ง

เลีย้งด ู"ครอบครัวทีม่ผีูส้งูอาย"ุ "ครอบครัวพอ่แมเ่ลีย้ง

เดีย่ว" และ "ครับครัว ทีพ่กิาร" ไดรั้บการผอ่นคลายลงจงึ

แทบไมม่กีรณีใด ๆ ทีจ่ะ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ครองชพี

เนือ่งจากพอ่แมห่รอืลกูมคีวามมัง่ คัง่มาก

ตามเกณฑท์ีผ่อ่นคลายส�าหรับผูอ้ยูใ่นความอปุการะที่

มภีาระผกูพัน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ครองชพีไมไ่ดม้ใีหเ้ฉพาะ

ส�าหรับผูท้ีม่รีายไดส้งู 100 ลา้นวอนตอ่ปีและ 83.4 ลา้น

วอนตอ่เดอืนหรอืดว้ยทรัพยส์นิทีไ่มร่วมทรัพยส์นิทางการ

เงนิ 900 ลา้นวอนขึน้ไป

ในกรณีอืน่ ๆ หากคณุมคีณุสมบตัติามเกณฑเ์ชน่รายได ้

และทรัพยส์นิของผูข้อคา่ครองชพีคณุสามารถรับ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ผลประ โยชนใ์นการด�ารงชพีได ้

ในปี 2021 รายไดเ้ฉลีย่ 30% ทีจ่ะไดรั้บสวสัดกิารการ

ด�ารงชวีติคอื 1.462,887 วอนส�า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 4 คน 

และ 1,195,185 วอน ส�า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 3 คน 

ครอบครัว2คนจะไดรั้บ 920,6424 วอน

หากคา่จา้ง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คณุไมเ่ป็นไปตาม

มาตรฐานนีค้ณุสามารถเยีย่มชมระเบยีบ EuP Myeon-

dong ศนูยป์กครองสวสัดกิาร และ น�าไปใช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

ในชวีติ หากคณุไมแ่น่ใจ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ปั์จจบุนัของคณุ

ขอแนะน�าใหไ้ปที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ปรกึษากบัเจา้

หนา้ทีส่วสัดกิาร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รัฐบาลจา่ยผลประโยชน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ที ่40% หรอืนอ้ยกวา่ของรายไดเ้ฉลีย่ผลประโยชนด์า้นที่

อยูอ่าศยั 45% หรอืนอ้ยกวา่ของรายไดเ้ฉลีย่และผล

ประโยชนด์า้นการศกึษาที ่50% หรอืนอ้ยกวา่ของรายได ้

เฉลีย่ดงันัน้ครอบครัว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

สามารถขอรับสวสัดกิารอืน่ ๆ ไดแ้มว้า่พวกเขาจะไมไ่ดรั้บ

ผลประโยชนด์า้นการด�ารงชวีติกต็าม

รัฐบาลวางแผนทีจ่ะคน้หาผูช้มเป้าหมายและรับผล

ประโยชนผ์า่นการ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ท์ีก่ระตอืรอืรน้เชน่การ

แจกจา่ยสือ่สง่เสรมิการขายและการโพสตบ์นเว็บไซต์

เจา้หนา้ทีข่องรัฐคนหนึง่กลา่ววา่“ฉันคาดหวงัให ้

ประชาชนจ�านวนมากขึน้ไดรั้บ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ระบบรักษา

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การด�ารงชวีติขัน้พืน้ฐานแหง่ชาต ิ

ส�าหรับขอ้มลูเพิม่เตมิโปรดตดิตอ่ระเบยีบ EuP Myeon-

dong ปกครองสวสัดกิารศนูยท์ีค่ณุอยู่

<한글 기사 37면>                   이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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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 : 형부, 지금 뭐 하세요?

준기 : 지금 연하장 쓰고 있어.

조이 : 이건 편지가 아닌 것 같네요. 지난번 결혼

       식 때 본 청첩장 같아요.

메이 : 맞아. 청첩장이랑 비슷하지? 하지만 디자

       인은 조금 다르네. 

준기 : 연말연시라서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거야. 

조이 : 몇 장이나 보내실 거예요? 남으시면 저도 몇 장만 주세요.

준기 : 늘 어려운 시기에도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

       아. 그래도 몇 장은 남을 거야. 넉넉하게 준비했어.

메이 :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니?

조이 : 일단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교수님, 학교 조교, 그리고 기숙사 친

       구들이요. 직접 찾아 가서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방학이라 만

       나기 어려워서요.

준기 : 요즘에는 SNS로 보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분은 직접 손으로 써

       서 정성을 담은 연하장을 보내는 게 좋지. 

조이 : 저도 벌써 대학교 입학하고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준기 : 조이도 이제 한국 생활을 잘 적응해서 다행이야.

조이 : 맞아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도 많고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지

       만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메이 : 나도 네가 와서 좋아. 아기도 잘 돌봐주고 나를 도와주어서 행복해.

준기 : 앞으로도 더 좋은 일만 있도록 내가 쓴 첫 연하장은 조이에게 줄게.

메이 : 조이는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

       겠네.

조이 : 그럼 오늘 제가 특별히 맛있는 요리를 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실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연하장’은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간단한 글과 그림을 담

아 새해인사를 전하는 편지 또는 엽서’를 말합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로 맞이하

면서 가까운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간단한 글과 그림을 담아 새해인사를 전하는 편지 또

는 엽서 

 ■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연하장을 보내줘서 정말 감동 받았어. 

 ■ 내일까지 거래처에 연하장이랑 달력 보내야 하니 모두 준비 해 두세요.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지

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연하장을 만들어 보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손글씨로 써서 고마운 마음을 전

해 보세요.

엽서는 그림이나 사진 등이 인쇄되어진 우편물이며,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방식이 아닌 내용이 노출이 되는 손바닥만한 종이 한 장에 직접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이지 않고 간단하게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는 종이에 별도로 편

지를 써서 봉투를 준비하여 거기에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100. 연하장

대화-거실에서

해             설 

안진숙

오늘의 표현 -  연하장

한국문화  - 엽서와 편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안양시,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

월세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안양시가 6일 금년도‘안양 청년 인터레

스트(人·터·Rest/이하 청년인터레스트) 지

원사업’을 공고했다.

청년인터레스트는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꾀하고 생업에 전

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시간은 11일

(월)부터 29일(금)까지다. 

안양 관내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소

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

득 8천만 원에 못 미치면 신청 가능하다. 

다문화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아래면서 전·월세 전환율 5.9%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어야 한다. 안양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대상 청년은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

억 원 이내) 및 연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이때 지원금 외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

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

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 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NH

농협 안양시지부/380-0863)에서 가능하

다.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anyang.

go.kr/청년정책관실☎031-8045-5787)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

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interest)를 지원해, 사

람(人) 중심 삶의 터전(터)과 주거안정

의 편안함(Rest)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

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2020년 7월

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첫 시행하였

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양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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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해 코로

나19로 인해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대

면 프로그램 수행에 어려움을 겪자 적극

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했다. 지난 연말에 진행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문화유산퍼즐 키트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12월 

‘2020년 문화유산퍼즐 키트로 배우는 한

국의 문화유산 이벤트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퍼즐로 배우는 이 

프로그램은 퍼즐로 문화유산 건물 등을 

제작하며, 그 의미와 역사를 집에서 배울 

수 있는 사업이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는 아

주 재미 있는 활동이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 외국인근로자는 

“퍼즐로 거북선, 첨성대 등을 만드니 너

무너무 재미있었다”며 “코로나19로 집콕

해야하는 시기에 재미있게 한국의 역사

를 배우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2021년에도 집콕하는 외국

인주민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

행할 계획이다.

체육키트로 홈트레이닝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매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지난해는 코로나

19로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삼켰다.

이에 외국인주민들이 추운 겨울 신체

를 단련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

록 체육키트로 홈트레이닝을 하는 비대

면 체육활동을 진행했다.

체육키트는 밴드, 매트, 마사지볼, 발줄

넘기 등 다양한 체육물품으로 구성됐다. 

이 물품을 활용해 운동을 즐길 수 있도

록 매뉴얼도 함께 동봉해 집으로 발송했

다.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이번 체육키

트를 활용해 운동하는 사진을 센터로 보

내줘 시선을 끌었다.

카드 보내고, 트리 받고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12월 중순 크

리스마스를 맞아 화성시 관내 외국인주

민들이 센터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

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받을 수 있는 이

벤트사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 때

문에 트리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주민들

이 센터에 많은 카드를 보냈다. 화성외

복은 그 중 30명을 추첨하여 크리스마스 

트리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역시나 트리

를 만드는 모습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

기는 모습을 사진후기로 많이 보내주어 

행사 관계자들을 즐겁게 했다.

어울림학교 종업식 진행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교육 프로그램 

등은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으

로 종업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12월 18

일 ‘202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시범사업 

까리따스 어울림학교 종업식’을 진행했다.

이날 종업식에서는 한해 동안 열심히 

배운 자기개발 수업 댄스와 기타연주를 

뽐내는 시간과 우수청소년 시상을 진행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인원으로 종

업식을 진행했지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되돌아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

었다.

센터 관계자는 “2021년에도 진행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코로나 비켜라, 화성 외국인근로자들의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체육 문화 활동 온라인 진행해 안전과 배움 ‘일석이조’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연간 48만원 친환경농산물, 24일까지 신청

이주배경 자녀 복지자원 서비스 한눈에

화성시, 다문화 관련 안내서 발간 각 기관 배포

화성시가 15일 ‘이주배경 아동·청소

년을 위한 복지자원 서비스 안내서’

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흩어져있던 다문화 관련 각종 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하나로 엮은 건 이

번이 처음이다. 화성시는 관내 외국

인 주민의 자녀(0세에서 29세까지)가 

2만 4,629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의 지역사회 적응과 글로벌 인재로

의 성장을 돕고자 이번 안내서를 기

획했다. 안내서는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 ▲한국어 기초교육 ▲통역서비

스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취업교

육 ▲관내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대

상 프로그램 등이 수록됐다. 화성시

는 총 3천부를 제작해 2월 말까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외국인복지센

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

역아동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외국인 주민들

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

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

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2월부터 여

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화성시외국

인복지센터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

소년 지원 지역연계 시범사업’을 운

영 중이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농가를 돕기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

물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

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은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화성시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임신

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는 누

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산모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건소에서 시행하

는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

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화성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들은 본

인 자부담 9만6000원을 부담하면 연간 48

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1차 집중신청 기간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을 통해 온

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거주

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신청

이 가능하다.

2차 신청 기간인 2월 1일~12월 15일에

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사업량(3600명 분)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온라

인 쇼핑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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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 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жизнь пр
одолжается, хоть и реже, но события 
происходят. Так не давно я была при
глашена на свадьбу к двоюродной с
естренке. Не 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се пр
оходило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 условиям
и соцдин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целом тор
жество прошло замечательно. Мне б
ыло интересно как проходила подгот
овка к свадьбе и я попросила расска
зать. И вот такой получился рассказ.  

Так уж получилось, что свадьбу в К
орее мы с теперь уже мужем органи
зовывали сами, без участия родител
ей. Список дел был бесконечным, пр
имерно полгода у нас не было выход
ных, так как именно на выходных мы 
искали банкетный зал, примеряли п
латья, делали фотосессию, искали д
ом и т.д. Но обо всем по порядку. Я о
пущу подробности в виде встречи р
одителей (상견레), предложения рук
и и сердца (프로포즈) и назначения д
аты опишу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роце
сс подготовки к торжеству. Для нача
ла нужно определиться с 스드메 - 스
튜디오 (студия, гд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ся фотосессия), 드레스 (свадебное п
латье), 메이크업 (макияж). Можно за
няться поиском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 네
이버 (Naver) или в Инстаграм по хеш
тегам. Я случайно набрела на сайт 
myselfwedding.com, где уже есть порт
фолио стилистов и фотографов, кат
алоги свадебных салонов и можно п
осчитать, сколько будет стоить тот и
ли иной паке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ы опр
еделитесь с фаворитами, с вами свя
жется менеджер с сайта, поможет сд
елать бронь в удобное для вас врем

я, будет высылать вам информацию 
и списки того,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подгот
овить для того или иного процесса. З
десь же можно подобрать и зал, но м
ы решили заняться поиском зала са
мостоятельно.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
о определиться с тематикой торжест
ва, или если попроще - какую свадьб
у вы хотите. Если вы собираетесь пр
игласить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госте
й, то есть специальные залы, вмеща
ющие от 500 и более персон; если на
оборот, планируете скромную свадь
бу, есть специальные рестораны, сп
ециализирующиеся на 스몰웨딩. Я вс
егда хотела свадьбу на свежем возд
ухе, но чтобы подстраховаться на сл
учай непогоды, мы остановились на 
하우스웨딩, свадьбу в ресторане, инт
ерьер которого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
жен к природе. Примерять платья ва
м придется дважды: один раз перед 
фотосессией и один раз перед свад
ьбой. Фотосессия занимает как прав
ило весь день (включая прическу и м
ейкап), очень утомительная процеду
ра, но результат того стоит. Затем бл
иже к свадьбе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п
риглашения (мы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са
йтом HYPERLINK www.barunsoncard.
com www.barunsoncard.com), подобр
ать ханбог родителям, замужним же
нщинам в семье (сестры, золовки) и 
себе (если проводите процедуру 폐
백), выбрать подарки друг другу (예물) 
и родителям, выбрать букет, ведуще
го на свадьбу,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ко
жу лица, спланировать медовый ме
сяц и провести процедуру дегустаци
и в банкетном зале, оформить докум
енты на дом и обставить его, зарезе
рвировать место для вечеринки пос
ле свадьбы (피로연). После медового 
месяца, который следует сразу за то
ржеством, необходимо посетить дом
а родителей и сделать им прощальн
ый поклон. 

Весь этот процесс мог бы оказатьс
я даже интересным, если бы не одно 
«но». Сраз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мы приня
ли решение пожениться, нагрянула п
андемия. Изначально мы свадьбу на 
июнь, но из-за пандемии перенесли. 

Аккурат за 2 недели перед торжеств
ом ввели 2,5 ступень карантина, в за
ле запретили собираться группами б
ольше 50 человек, еду отменили, мо
и друзья и родственники из зарубеж
ья не смогли прилететь. В масках до
лжны были находиться все кроме же
ниха, невесты и родителей. Нам при
шлось срочным образом оповещать 
всех гостей об изменениях, многие с
ами побоялись приехать, выбрали п
оздравить нас заочно.  

Конечно, как бы тщательно вы не г
отовились к торжеству, не всегда вс
е проходит идеально, но самое важн
ое, что вы с будущим мужем должны 
пронести через все эти процессы: вз
аимное уважение и терпение. Повер
ьте, оно вам пригодится. Будьте счас
тливы!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도 가족 행사

가 예전보다 줄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촌동생의 결혼식에 초대 받았다. 모든 

행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건에 따라 진

행됐음에도 전체적으로 결혼식은 훌륭했

다.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해

서 동생에게 물었다. 이미 결혼식을 치른 

다문화가족들도 준비과정이 어떠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예비신랑과 신부는 부모님의 참여 없이 

결혼식을 직접 준비했다. 해야 할일 목록

은 끝이 없었다. 약 반년 동안 예비부부

는 휴일이 없을 정도로 결혼 준비에 매

진했다. 왜냐하면 주말에만 결혼식장을 

찾고 드레스를 입어보고 결혼사진 앨범 

촬영을 하고 같이 살 집을 알아봐야했

기 때문이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상

견례, 프러포즈, 결혼 날짜 잡기 등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축하 행사 자체를 준비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

업)-스튜디오’(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스

튜디오) 업체를 결정해야 한다. 네이버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태그를 사용하여 

직접 검색했다.　그는 우연히 스타일리스

트와 사진 작가의 포트폴리오, 웨딩 살롱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했고, 거기서 바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드메-스튜디오’가 결정되면 스

튜디오 관리자가 전화해 편리한 시간에 

예약하도록 돕고 해당 과정에 대해 준비

해야 할 정보 및 목록을 안내한다. 이 사

이트에서 웨딩홀도 알아볼 수 있지만 신

혼부부는 스스로 찾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결혼식의 주제, 간

단하게 말하자면 원하는 결혼식 종류를 

결정해야한다. 많은 수의 손님을 초대한

다면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홀도 있고 반대로 스몰웨딩을 계획하고 

있다면 스몰웨딩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

한 레스토랑도 있다.

사촌동생은 항상 야외 결혼식을 꿈꾸

었지만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자연에 가까운 

분위기의 하우스웨딩에서 결혼식을 하기

로 결정했다．

웨딩드레스는 두 번, 앨범촬영 전과 결

혼식 전에 입게 된다. 사진촬영은 보통 

하루 종일 (머리과 화장을 포함하여) 걸

리는 매우 지루한 절차이지만 그만한 가

치가 있다.　

그런 다음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 

초대장을 보내고,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자신을 위한 한복과 예물, 부모님께 드릴 

선물 및 결혼식 꽃다발을 고르고, 피부 

관리를 하고, 신혼여행을 계획한다. 그

리고 같이 살 집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

하고 필요한 혼수를 준비하고 결혼식 후 

파티 장소(피로연)를 예약한다.

신혼여행 후에는 부모님의 집을 방

문하여 작별의 절을 해야 한다.　이 전

체 과정은 재미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

만 신혼부부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직후

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했다. 처음에 

그들의 결혼식은 6월에 진행할 계획이었

지만 전염병 때문에 연기되었다. 그리고 

결혼식 2주전 갑자기 거리두기 2.5단계가 

도입되는 바람에 실내에 50명 이상 모이

는 것이 금지됐다.

음식이 취소되었으며, 해외에서 오기로

한 친구와 친척들의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신랑, 신부, 부모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했다. 우리는 

모든 손님에게 변경 사항에 대해 신속하

게 알려야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행사

를 축하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축하 행사를 아무리 철저히 준

비하더라도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하게 진

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 신부와 신랑이 상호 존중과 인내라

는 모든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사

촌동생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이 꼭 행복

하기를 기원한다.           장올가 기자

Подготовка к свадьбе в Корее. 한국에서의 결혼식 준비

러시아에서 온 사촌동생의 결혼식 ... 코로나로 인해 험난했으나 모든 이의 축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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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ухн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оотечестве
нников из 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 кор
ёин - имеет общие корни с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й, поэтому в целом блюда коре
йской кухни корёинам не чужды. Кор
ёины тоже с детства едят паби/밥, со
лят на зиму чимчи( кимчи/김치) и не п
редставляют жизни без тяя(твендян
/된장) и овощных ча (панчан/반찬). О
днако традиционные блюда корёино
в, проживших более полувека в Цент
ральной Азии, были адаптированы п
од местную среду и продукты и, коне
чно же, претерпели изменения. Разв
е может современный южнокореец п
редставить, как это вкусно: паб/밥 за
ливать водой, в кимчи /김치класть ду
шистый корианд и черный перец гор
ошком, твендян/된장 намазывать на 
хлеб и попробовать мучим/무침 из м
оркови(между прочим, самый популя
рный благодаря корёинам на террит
ори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алат)? В св
ою очередь, корёины тоже не знают, 
как и с чего готовятся многие традиц
ионные в Корее блюда.

13 и 20 декабря (вос) в Намьянг Гло
бал Асия центр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ку
линарные уроки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т
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котор
ые малознакомы корёинам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онятны и близки им по вкусу: 
кимчи из зеленого лука с отварным м
ясом (в кашеварке) 파김치&수육(밥솥) 
и тушеная свинина с маринованным
и овощами 돼지갈비찜&체소장아찌. П
рожив в Корее определенный перио
д, мног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наверня
ка пробовали все эти блюда, некото
рые даже пробовали их готовить, но, 
как говорится, лучше один раз увиде
ть.

В связи с усиленными мерами, свя
занным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курсы пр
оводились небольшими группами до 

10человек. Также участие слушател
ей курса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пригот
овлении блюд было ограничено, осн
овную часть готовил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 тому же, на месте попробовать на 
вкус приготовленное блюдо тоже бы
ло нельзя, все участники забрали ко
нтейнеры с готовыми блюдами домо
й. 

Н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и меры, не совс
ем удобны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кулина
рных курсов,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тем не 
менее ожидал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е и 
подробное введение  в основы приго
тов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люд, о ко
торых русскоязыч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
ики даже не догадывались. Наприме
р, корёинам незнакома настойка на т
ащиме 육수, которая используется п
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корейских блюда
х, в качестве бульона в супы/찌개 и т
имы/찜, а также добавляется в припр
авы для кимчи и маринадов. Тщател
ьное промывание мяса, использован
ие лука, специй и приправ для умень
шения запаха тоже было интересны
м открытием для участвующих сооте
чественников. Вообще от количеств
а бутылок с различными соусами(맛
술, 매림, 올리고당 и т.д.) участники схв
атились за телефоны, потому что за
помнить их было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Преподаватель рассказал основные 
секреты приготовления заправки (ян
нём/양념) для корейкого кимчи, и слу
шатели курса могли сопоставить раз
личия в приготовлении, составе и вк
усе между кимчи и чимч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урок проводился на корейс
ком языке, а слушатели курса были в 
основном учащиеся курсов корейско
го языка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в Нам
ьянг Глобал Асия центре, помощь пе
реводчика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понадоби
лась.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всем приняши
м участ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уроки 
кулинарии понравились, и приготовл
енные блюда также пришлись по вку
су.

Корейцев и корёинов объединяет 
общее прошлое, общая культура и и
стория, но за 150летнюю историю в 
жизни тех и других произошли масш
табные перемены. Поэтому по боль
шому счету русскоязычные соотечес
твенники -  иностранцы на корейской 
земле не только по документам, но и 
по внутреннему содержанию. И само
стоятельная адаптация кореинов в К
орее может проходить не так легко, к
ак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со стороны. Поэ
тому, на мой взгляд, поддержка русс
коязычнвх соотечесетвенников чере
з проведение таких программ: кулин
ар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культурны
х и др - необходима и очень важна.

От имени кореинов г.Хвасон хотел
ось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Намьянг Глоб
ал Асия центр за оказание всесторо
нней поддержки. Хочется выразить н
адежду, что в наступающем году так
ж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кулинарные ку
рсы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больш
ее число кореинов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
астие в них.

Будьте в курсе региональных собы
тий в жизни корёинов вместе с репор
те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по Кен
гидо, Еленой Ким.

구소련 국가에서 온 러시아어를 사용

하는 동포인 고려인의 음식은 한식과 공

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

으로 한식은 고려인에게 이질적이지 않

다. 고려인들도 어릴 때부터 “빠비”/밥, 

겨울에는 소금에 절인 “침치” (김치)를 

먹었고, “짜야”(된장)와 “야채차”(반찬) 

없이 국을 끊이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반세기 이상 살

았던 고려인의 전통 요리는 지역 환경과 

식품에 적응해 왔으며 당연히 변화를 겪

었다. 

현대 한국인은 밥에 물을 붓고, 김치

에 향기로운 고수와 검은 후추(통호추)를 

넣고, 된장을 빵에 바르고, 당근으로 만

든 무침(고려인 덕분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샐러드)을 먹는 것이  얼

마나 맛있는지 상상할 수 있을까? 고려인 

또한 많은 전통 한식 요리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만드는지 알지 못한다.

지난 12월 13일과 20일, 화성시남양글

로벌아시아센터에서 고려인에게는 낯설

면서도 입맛에 가깝고 맛도 비슷한 전통 

한식인 파김치&수육(밥솥), 돼지갈비찜&

채소장아찌 등의 요리 체험이 진행됐다.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일정 기간 살면

서 여러 한국 음식의 맛을 봤고 일부는 

만들기도 시도했지만 무엇보다 직접 보는 

것이 낫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교육은 

최대 10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으로 진행

되었다. 또한 직접 요리를 하는 참여자의 

수가 제한되어 주요 부분은 강사가 만들

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맛보는 

것도 불가능했고, 참가자가 완성된 음식

을 용기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야 했다.

이런　상황은 요리교육을 진행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모든 참가자는 

러시아어권 동포들이 알지도 못했던 한

국 요리의 기초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 상

세하게 배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려인이 모르는 다시마 육

수은 거의 모든 한국 요리에 사용되어 

찌개와 찜의 국물로 사용하며 김치와 양

념장에 넣기도 한다. 철저한 고기 씻기, 

양파, 향신료 및 양념을 사용하여 냄새

를 줄이는 것도 참여한 동포들에게 흥미

로운 발견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소스(맛

술, 매림, 올리고당 등)가 담긴 병의 수가 

많아서 참가자들은 단순히 기억하기가 

불가능해서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야 했

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

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Кулинарные курсы для корёинов в г.Хвасон 한국요리프로그램

남양글로벌아시아센터, 150년간 분리된 한국인과 고려인 요리의 간극을 메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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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성원이 함께 협력해 선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첫 행사로 박명래 총장 함께 한 ‘시무식’ 진행

올해 통합된 화성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

정지원센터가 첫 업무를 시작했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신순철)는 

지난 1월 5일 오전 운영법인인 협성대학교 박명래 총장

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센터의 팀장 이상 직원만 2m 이상 거리두기를 한 채 

행사장에 참석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직원은 온라인으

로 참여했다.

신순철 센터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해 첫 출발하는 해

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모든 

직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박명래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

명의 일부는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 어려울 때 힘

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화성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곳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달라. 협성대학교도 열심히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홍보 

영상을 시청했으며 신순철 센터장과 박명래 총장에게 

직원들이 준비한 꽃다발이 전달됐다.

박 총장은 시무식 후 사무실에 들러 직원들과 눈인사

를 나누기도 했다. 

박명래 총장은 시설 라운딩 도중 경기다문화뉴스에 

“처음 통합센터 위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화성 지역사

회를 위한 사업에 기꺼이 참여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서철모 화성시장의 지원에 특히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무공간이 분리된 채 새해를 맞은 화성시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사무공간 통합을 준비하고 있

다. 한편 센터장으로 부임한 신순철 센터장은 과천시건

강가정지원센터장과 이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을 역임했다.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넘치는 기관장으로 합리적이고 

세밀한 준비로 위기의 순간에도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세간의 평이다.                송하성 기자

 Những tiêu chuẩn về người có nghĩ vụ phụng(nuôi) 
dưỡng đang nhận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cơ bản đã được 
giảm thiểu đi rất nhiều

 Chính phủ đã có quyết định bắt đầu từ năm 
2021 những tiêu chuẩn dành cho người có nghĩa vụ 
phụng(nuôi) dưỡng mà đang nhận sự hỗ trợ trong sinh 
hoạt tối thiểu của những ‘gia đình người khuyết tật có độ 
khuyết tật cao’ cũng như những “gia đình có một vợ hay 
một chồng’ hoặc những người cao tuổi

Những tiêu chuẩn dành cho người có nghĩa vụ 
phụng(nuôi) dưỡng bao gồm những tiêu chuẩn liên quan 
đến tổng tài sản của những người có liên quan huyết 
thống trực tiếp với nhau, như cha mẹ, con cái, vv đã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sinh hoạt cơ bản của chính phủ.  Không chỉ 
có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mà ngay cả nhữ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nếu gặp khó khăn 
trong sinh hoạt cơ bản nhất cũng có thể đăng kí để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cơ bản từ Chính phủ.

Trong số những người có nghĩa vụ phung(nuôi)dưỡng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sinh hoạt cơ bản,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sẽ điều tra về tổng số tài sản đang có, nếu tổng 

số tài sản trên mức quy định thì người đăng kí sẽ khô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từ chính phủ.

 Tuy nhiên do chính sách thay đổi từ năm nay về những 
tiêu chuẩn đăng kí hỗ trợ đối với những “gia đình có người 
cao tuổi”, “gia đình chỉ có một vợ hoặc một chồng”, hay 
những “gia đình người khuyết tật”, theo dự tính của Chính 
phủ, với việc thay đổi chính sách lần này thì hẫu như việc 
bố mẹ hoặc con cái có nhiều tài sản mà bản thân mình 
khô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cơ bản từ chính 
phủ hầu như không còn tồn tại nữa.

 Theo như những thay đổi về chính sách này, chỉ có 
những công dân có nghĩa vụ phụng(nuôi)dưỡng có tổng 
số thu nhập từ trên 100 triệu won/năm, 8,340,000won/
tháng hoặc những công dân có tổng số tài sản tín dụng 
từ trên 900 triệu won mới không được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này của Chính phủ. Do đó, chỉ cần đủ tiêu chuẩn mà 
chính phủ đưa ra thì đối tượng sẽ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cơ bản này.

 Tính theo tiêu chuẩn năm 2021,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từ 30%, số tiền hỗ trợ được nhận hàng tháng 
đối với gia đình có 4 thành viên là 1,462,887won, gia đình 

có 3 thành viên là 1,195,185won và 926,424won đối với 
gia đình có 2 thành viên.

Người đăng kí có thể liên lạc đến Trung tâm phúc lợi 
hạnh phúc để được tư vấn và đăng kí nhận sự hỗ trợ này./ 
Nếu bản thân mình vẫn chưa nắm rõ được những quy 
định liên quan đến chính sách này của chính phủ thì có 
thể nhận tư vấn chi tiết tại Trung tâm phúc lợi hạnh phúc.

 Ngoài ra, chính phủ không chỉ hỗ trợ về mảng sinh 
hoạt cơ bản mà còn hỗ trợ về mảng y tế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dưới 40%, hỗ trợ chi phí nhà ở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dưới 40%, hỗ trợ chi phí giáo 
dục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dưới 50%, do đó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hãy kiểm tra lại tình hình kinh tế 
của gia đình mình và đăng kí gói hỗ trợ phù hợp.

Chính phủ sẽ thông báo và quảng bá rộng rãi về nội 
dung của chính sách hỗ trợ này thông qua việc phát 
truyền tờ rơi, hay thông báo nội dung trên các trang mạng 
để có thể hỗ trợ được nhiều đối tượng nhất có thể.
<중략.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해 앱을 설치하세요>

<한글 기사 37면>                      강혜나 기자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sinh hoạt cơ bản dành cho các đối tượng có thu nhập thấp đăng 
gặp khó khăn trong sinh hoạt.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 생계급여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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